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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편집실  사진 교정본부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이 10월 28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을 비롯해 유관 기관장과 

수상자 가족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정부포상 및 다양한 부대행사 열려 

+ 교정 이모저모

교정 위원들의 숭고한 헌신에 감사 

올해 제79주년을 맞이한 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부터 교정 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

정 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이다. 이날 기념식은 개식, 국민의례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순직교도관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대통

령 격려 메시지 등 축하 영상을 시청했다. 이어서 교

정 행정 발전 및 교정·교화에 힘쓴 43명의 유공자가 

포상받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교도관의 위

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실감한다”라며 “정부 주요 

기념행사에서 교정본부가 보훈기관 대표로 참석하

고,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도 그에 걸맞은 

책임과 예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지금도 현장을 지키며, 땀 흘

리는 자랑스러운 교정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

력으로 이루어 낸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교정 위원들의 숭고한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은 유튜브 채널(법무부. 교정본부

TV)을 통해 생중계하여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과 교정공무

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79회 교정의 날은 다양한 부대행사로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교정의 날 기념 가석방이 진행됐으며, 전국 4개 지방청 

공동으로 ‘제53회 교정 작품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수용자, 직

원, 교정 위원들의 작품 총 732점이 전시되었고, 전시된 작품은 

QR 스캔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또한 ‘제2회 교정시설 설계 대

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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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정 1번지 
서울구치소

‘대한민국 교정 1번지’는 서울구치소를 이르는 또 다른 수식어다. 1908년 서대문구 

현저동의 ‘경성감옥’에서 시작된 서울구치소의 역사는 어림잡아도 100년을 훌쩍  

넘었다. 경성감옥에서 서대문형무소, 서울교도소를 거친 서울구치소는 우리나라  

교정의 중심에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면서 엄정한 수용 질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글 박향아  사진 홍승진

+ 역사와 오늘 07교정 플레이스



물론이다. 

서울구치소는 2021년 9월 17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운영 중인 대체복무제도를 

최초로 시행했다. 다수의 대체복무요원들이 서울구치

소 교정행정 운영의 한 축으로 성실히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정 사관학교

‘대한민국 교정 1번지’라는 수식어는 서울구치소 직원

들의 자부심인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다. 교정시설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럼에도 언론에 가장 많이, 

자주 언급되는 교정시설을 꼽으라면 당연 ‘서울구치소’

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사건 수용자

를 주로 수용하는 만큼, 역대 대통령부터 정치인, 재계 

인사, 유명 연예인까지 서울구치소를 거쳐 간 이들도 

적지 않다. 

자연히 언론, 더 나아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이름이 변해도 변치 않는 신념 

서울구치소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다. 

그럼에도 ‘서울구치소’로 불리는 이유는 그간 켜켜이 쌓

아온 서울구치소의 역사에 담겨 있다. 1908년 4월 11일 

서대문구 현저동에 경성감옥이 설치된 것이 역사의 시

작이다. 1923년 5월 5일 서대문형무소로, 1961년 12월 

23일 서울교도소로 개칭되었고, 1967년 7월 7일부로 현

재의 이름인 ‘서울구치소’로 개칭됐다. 

서울구치소는 불리는 이름의 변화 속에서도 한 가지 변

치 않은 것이 있다. 사회 정의와 안전의 한 축을 담당하

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신념

이다. 그 신념은 1987년 11월 15일 경기도 의왕시 현 위치

로 신축 이전한 이후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구치소가 

이름과 지리적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대한민국 교정 1번지’

로 불리는 이유다.

서울구치소는 대한민국 교정시설 중 최대규모로, 구

내 면적만 따져도 대략 축구장 20개 면적과 비슷하다.  

또한 하루 평균 일반접견과 변호인 접견, 공무상 접견 

등으로 방문하는 민원인 수가 많다. 그만큼 표면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업무량도 상당하다.

서울구치소에는  많은 인원이 수용되어 있다 보니, 수

용자의 면면 역시 특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연령, 성

별, 종교, 장애, 직업, 출신 지역, 거주지역, 국적, 민족, 

병력, 성적 지향 등 수용인원을 다양한 카테고리로 분

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획일화된 원칙이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세심한 태도가 필요함은  

없다. 서울구치소는 이러한 관심을 원칙과 기본에 충실

한 엄정한 수용 질서를 구축해가는 원동력으로 삼고 있

다. 서울구치소 직원들은 대한민국 교정 1번지를 바라

보는 국민의 기준보다 더 촘촘하고 엄격한 기준 아래,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최대 인원의 직원이 최대 인원의 수용자

에 대한 형의 집행과 처우를 담당하고 있다. 이곳에 근

무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체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축적할 수 있다. 

근무경력이 다소 짧은 직원들은 열의와 열정으로, 근무

경력이 오랜 베테랑 직원들은 경험에서 체득한 노하우로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며, 서로의 성장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서울구치소를 거쳐 전국 교정기

관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수많은 직원들이 있기에  

서울구치소가 대한민국 교정 1번지를 넘어, 교정 사관

학교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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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청렴유적지 탐방 행사, 음주운전 결의대회, 마약근

절 캠페인 등의 행사와 언론기관의 취재 협조 등도 서

울구치소 직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해내고 

있는 업무다. 

서울구치소는 미결수용자들이 온전히 재판을 마치고 

유죄가 확정된 수용자들의 형의 집행의 시작점이 되는 

곳이다. 수용자들이 법의 엄중함과 엄정한 수용 질서를 

체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위에서 서울구치소

만의 교정 문화를 단단히 쌓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교정 1번지’라는 자부심을 품고, ‘국민이 우

리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의 든든

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다짐은 서울구치소 구성원 모두

의 마음이다. 

실력 있는 구성원이 만들어가는 체계적인 시스템

서울구치소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인 만큼, 구치소 내의 

변화와 변동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나 위기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는 개개인의 민첩한 태도, 담대한 자세와 함께, 체계적인 

시스템이 중요하다. 개개인의 능력이 적재적소에 적용

되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항상 고

민하는 곳이 바로 서울구치소다. 직원들의 전입과 전출이 

빈번한 곳인 만큼,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업무

가 멈추지 않는 시스템은 서울구치소의 강점이다.

대한민국 교정 1번지인 서울구치소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 실력을 두루 갖춘 개개인과 이를 뒷받침해 줄 체

계적인 시스템이다. 단단한 두 디딤돌을 발판삼아 서울

구치소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인권존

중에 기반한 수용관리를 위해 직원들의 인권 의식 개선

을 위한 교육, 맞춤형 의료처우를 통한 수용자 건강권 

강화,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권 향상에 중점을 두

고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은 직원과 수용자 모두의 만족

도가 높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화 및 사회

복귀시스템 구축도 주요 업무의 한 축이다. 

서울구치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은 하루 평균 1,000여 명. 

청렴산책로, 대기 공간인 사랑방, 희망갤러리와 카페 등

은 이들 민원인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직원들을 위

한 헬스장과 당구장, 바둑실, 게임 공간, 직원휴게실,  

1인 1 직원침실 등 편의 및 문화시설도 계속해서 증설

해나가고 있다. 

설과 추석맞이 지역 사회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사

랑의 헌혈과 헌혈증 기부 행사, 봄맞이 소내 환경정비

사업과 수목 정비사업 등은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상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교정위원 참관 행사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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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는 11명이 하는 경기지만, 그라운드 밖에서 선수들을 지원하는 코칭스태프가 없다면 그라운드 위에서 최고의 플레이도 나올 수 없다.  

서울구치소에도 직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 있다.  

직원들은 물론 수용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오늘도 그라운드 밖에서 열심히 뛰는 이들, 서울구치소 복지과를 소개한다.

글 박향아  사진 홍승진

직원과 수용자의 복지를 위해 뛰는 
12번째 선수 

서울구치소 복지과

직원의 필요를 살피고 촘촘하게 채운다

복지과는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는 많은 직원과 수용자의 복지를 책임지는 부서다. 

서울구치소 울타리 안의 모든 이들이 각자의 업무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꺼이 

그림자가 되어주는 것이 복지과의 역할. 최광호 과장을 수장으로 다수의 직원이 서울

구치소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구성원의 필요를 살뜰하게 살피고, 촘촘하게 채워나

가는 이유다. 

복지과의 업무는 서울구치소 내 모든 부분에 걸쳐 이루어진다. 구입팀에서는 직원

과 수용자가 사용하는 물품의 계약부터 구매, 보급 및 관리를 담당한다. 고가의 냉난

방 기기부터 볼펜 한 자루까지, 서울구치소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의 보급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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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식당에서 아침을 제공하지만, 바쁜 출근 시간인 만큼 아침을 건너뛰는 직원들

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근무지와 가까운 사랑방에 식빵과 잼을 준비

해두고 있어요.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만들어가는 수평적 문화

복지과는 겉으로 드러나는 교정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모든 업무

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구치소 내의 다양한 업무에 필요한 물품이 무엇

인지 판단해 신속하게 지원해야 하는 만큼, 업무의 양도 범위도 상상 이상이다. 팀원

과 호흡하며 복지과를 이끄는 최광호 과장은, “욕심 많은 리더 때문에 팀원들이 고생

이 많다”라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미안함만큼이나 팀원들을 향한 애정과 자부심

도 크다. 

“‘여기까지가 우리 일이다’라는 기준이 없어요. 구치소 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

행되면, 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파악해 지원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니

까요. 서울구치소가 교정 1번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업무

를 잘 수행하는 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역할인 만큼, 복지과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을 먼저 찾아내 즐겁게 채워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는 만큼, 그 규모는 상상 이상이다. 복지과 사무실을 가득 채운 물품 상자와 쉴새 

없이 울리는 전화만으로도 그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차량 팀장을 비롯한 운전직 직원, 그리고 대체복무요원으로 구성된 차량팀은 서울

구치소 수용자 이송, 출정, 호송을 책임진다. 수용자의 대부분이 미결수인 만큼, 재

판을 위한 호송만 해도 하루 200건이 훌쩍 넘는다. 또한 외부 병원 진료와 관외 출정 

등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차 안에서 보낸다. 차량팀은 차량, 운전 기사, 그 외 호송 업

무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꼼꼼히 챙기고 수용자의 보안과 안전까지 책임지기 때문

에 일분일초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업무에 임한다.  

급양팀은 직원과 수용자의 주식, 부식물 발주부터 식단 구성, 식당 운영까지 식사

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복지는 좋은 음식을 맛있게 잘 먹이는 것부터 시

작된다”는 최광호 과장과 직원들은, 구성원의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는 

한 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직원들의 니즈를 귀담아듣고 조리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신선한 재료 수급과 영양가 있는 식단 구성, 맛있는 조리까지 세심히 챙기

는 중이다. 

매일 아침, 직원 휴게 공간인 ‘사랑방’에서는 소박하지만 특별한 ‘브런치 타임’이 펼

쳐지는데, 이 역시 복지과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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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복지과의 리더라고는 하지만, 각 업무의 담당자들이 저보다 뛰어난 인재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치소 내 직원과 수용자까지 수천 명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만큼, 하

루하루가 치열하게 흘러갑니다. 우리의 업무 지원이 늦어지면 현장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도 필수적이고요. 그렇기에 지시 후에 움직이기보다는 각자의 

업무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리더인 셈이지요.”

젊은 직원들이 많은 만큼,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참신한 아이디어, 빠른 업무 속도 역시 

복지과의 장점이자 경쟁력이다. 이러한 강점이 업무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은 최광호 과장의 몫이다. 최 과장은 형식적인 회의나 보고 대신, 수시로 의견을 나누

고, 빠르게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 중이다. 

그라운드 밖 지원은 계속된다

제복 공무원에게 제복은 그 기관의 상징이자 자부심이다. 2023년 교정공무원의 제복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 서울구치소 복지과가 있었다. 

“제복은 우리의 자부심인 동시에 근무 시간 내내 착용하는 의복인 만큼, 근무자의 편의

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피복류들은 원단의 성능 및 기능을 주기적으로 개

선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진행했던 교정공무원 방한 점퍼와 활동성 근무화 관련 프로젝

트는, 직원들의 필요를 귀담아듣고 반영했던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복지과는 직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입니다. 동시에 수용자들의 복지도 챙겨

야 하고요. 직원들이 잘 먹고 잘 쉬고 잘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일. 그것이 우리 서울구치소가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아니지만, 복지과 팀원 모두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

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우리 복지과에는 20, 30대 직원들이 많

은데, 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정확성, 기민성은 물

론 다들 똑똑합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저는 이들이 서울구치소

의 미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서포터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더불어 경험과 연륜을 두루 갖춘 베테랑 직원들과 젊은 

직원들이 조화를 이뤄서, 직원들의 필요를 살피고 채워줄 수 있

는 복지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과 최광호 과장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는 교도관의 업무 특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기존 점퍼보다 

보온성을 강화하고, 근무화의 품질도 높였다. 이 과정에서 피복류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경찰, 군인 등 국가기관 피복 담당자 및 의상학과 대학교수 그리고 섬유전문검

사기관의 연구원들을 초빙하여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직원들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자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었습니다. 모든 교정공무원

들이 착용할 제복인 만큼, 작은 부분 하나도 허투루 넘길 수 없었고, 그래서 정말 힘

든 작업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새로운 피복이 너무 따뜻하고 편안하다’는 한 마디, 

새로운 방한 점퍼와 근무화를 신고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근무하는 동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해지곤 합니다. 직원들이 더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

기 위해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고요.”

최광호 과장은 “서울구치소 직원들이 잘 먹고 잘 쉬고,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복지과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고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복지과 직원들은 모든 직원이 직장에 출근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라운드 밖에서 묵묵히 지원을 이어나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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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비를 줄이는 ‘요노족’

높은 물가와 경기 침체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해 소비 패턴

의 변화를 보이는 2030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한 번뿐인 인

생(You Only Live Once)’을 위해 과감한 지출을 마다치 않

는 ‘욜로(YOLO)족’의 시대가 저물고, 소비를 절제하는 ‘요노

(YONO)족’이 유행처럼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요노(YONO)’란 ‘필요한 것은 하나뿐(You Only Need One)’

이라는 영어 문장의 약자로,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물건 구매는 최대한 자제하는 소비자들을 가리킨다. 고물

가·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경제적 형편에 맞

는 실용적 소비를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등장한 신조

어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비 습관이 요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탄생하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멋지게 살자’는 모토로 소비 시장을 이

끌던 욜로족이 사라지고 요노족이 부상한 건 최근 급변한 

경제 상황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라는 3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욜로족 생활을 유지하기가 

녹록지 않은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도 대비 3.6%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39세 이하

의 평균 소득은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인상률

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때 유행했던 과시 목적의 소비는 급감하

는 추세다.

특히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층에서 요노족의 소비 방

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이  

Z세대 5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의 71.7%가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요노’의 소비 습관을 추구

한다고 답했다. 소비를 가장 줄이는 항목으로는 ‘외식, 배달 

음식, 식재료 등 식비(36.9%)’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의류, 

신발, 미용 등 품위유지비(32.2%)’가 뒤를 이었다.

NH농협은행의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1~6월) 

대비 2024년 상반기(1~6월) 2030 고객의 배달앱 소비 건수

는 9% 감소했으며, 간편식 소비 건수는 무려 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30 요노족은 액세서리점, 시계전

문점, 고가 커피, 숙박업 등에서 타 연령 대비 소비 건수 감

소율이 높았다. 특히 스타벅스 등 고가 커피 소비는 13% 감

소했으나, 반대로 저가 커피 소비는 12% 증가했다. 

이처럼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요노족은 불필요

‘욜로’는 지고 
‘요노’가 뜬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소비를 자랑하는 일명 ‘플렉스(flex)’ 문화가 

유행이었지만, 최근 소비를 절제하는 것에서 멋을 느낀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나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글 송유진 문화칼럼니스트

한 소비를 줄이고 실용성을 추구하는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다.

Z세대 중심으로 ‘저소비 코어’ 열풍까지

이러한 저소비 트렌드는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최근 미국 언론은 젠지 세대(Gen Z, 1990년대 중

반 ~ 2010년대 초반 사이 출생)를 중심으로 ‘저소비 코어’ 열

풍이 불고 있다고 전했다.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등의 SNS

에서 신상품이 아닌, 오랫동안 잘 사용하고 있거나 저렴하

게 구매한 물건을 자랑하는 영상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10년 

동안 신은 너덜너덜한 운동화, 오래된 구형 전자 기기, 남김

없이 사용한 대용량 화장품, 부모님께 물려받은 옷과 가방,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중고 가구 등 물건의 종

류도 다양하다.

‘저소비 코어(Underconsumption Core)’는 저소비를 뜻하는 

‘Underconsumption’에 트렌드나 추구하는 스타일을 가리킬 

때 수식어처럼 사용하는 ‘core’를 결합한 신조어로 필요한 

것만 사고, 물건을 끝까지 쓰는 생활 방식을 의미한다. 물질

의 소유를 최소화·단순화 하자는 ‘미니멀리즘(minimalism)’

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CNN은 “최근 트렌드는 쇼핑하지 않

는 것”이라며 Z세대에게는 기념품으로 받은 수건, 중고 가

구 등이 ‘힙한’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소비 코어를 추구하는 이들 중에는 자신을 ‘디인플루언서

(de-infiuencer)’라고 소개하며 요즘 유행하는 제품을 자신

이 직접 사용해 본 후 좋지 않은 점을 공유하고 제품을 구매

하지 말라고 안내한다. 고가 제품을 대신할 가성비 제품을 

알려주기도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성장한 SNS 인플

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역풍인 것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삶과 환경 문제에 관심 갖는 이들을 중심

으로 저소비 코어 문화가 번져나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불필요한 소비가 자원 낭비

와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생겼고, 이에 따라 물

건을 고를 때 유행보다는 품질과 내구성을 고려하게 되었다

는 것이다.

값비싼 명품과 유행하는 패션 아이템 등 물질적으로 풍요로

운 삶보다 내가 가진 것을 아끼고 오래 쓰는 삶의 모습을 힙

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현

상이 아닐 수 없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요

노’, ‘저소비 코어’ 등의 트렌드가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을 드

러내는 단순한 소비 행태에 머무르지 않고, 지구를 지키는 

데 일조하는 건강한 소비문화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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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령수형자 처우의 현상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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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용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 교감

1. 문제의식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

으로 70대 이상의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하기에 이르렀다. 2024년 1월 10일 행정

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하면, 70대 이상의 인구는 

6,319,402명으로, 마침내 20대(6,197,486명) 인구를 넘어섰다. 이 중 65세 이상에 해

당하는 고령 인구도 전년보다 46만여 명 늘어난 9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에는 그림1과 같이 유엔(UN)이 정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우리나라의 고령자 인구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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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은 197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1994년에 고령사회가 되었고, 

2007년에는 고령화율이 21.5%가 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도 9월 현재 고령자율은 29.5%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2060년에는 4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2와 같이 고령사회에서 초

고령사회로의 도달 연수는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에 비해 일본은 10

년, 한국은 7년에 불과해 한일 양국은 세계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회현상은 양국 교정시설에 그대로 반영되어 한국에서는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의 수형자 구성비가 2013년 7.3%에서 2022년 16.7%로 2배 이상 증가하

였고, 일본에서는 2022년 현재 총수형자 중 65세 이상 수형자가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고령수형자에 대한 처우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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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범의 고령자율은 1999년부터 2017년(34.3%)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횡보를 보여 

2022년은 33.2%를 나타냈다. 

그림 3. 형법범 검거인원(연령층별)·고령자율의 추이(총수·여성별)

나. 입소수형자의 인원(연령층별)·고령자율 추이

표 1은 최근 10년간 일본의 연령층별 입소수형자 인원 및 고령자율의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고령 입소수형자 인원은 2016년(2,498명, 12.2%)에 정점을 찍은 후, 2,100명

~2,200명 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에는 2,025명으로 다소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2003

년과 비교하면 약 1.5배 증가하였다. 70세 이상의 입소수형자 인원은 같은 해와 비교

해서 약 2.8배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또한 다른 연령층 대부분이 감소 경향인 반면, 

여성의 고령 입소수형자의 인원은 증가세로, 2017년(373명)을 정점으로 2018년 이후

에는 290~33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은 333명(전년대비 1.5% 증가)으로 2003년

과 비교하면 약 3.3배나 높아졌다. 

표 1. 입소수형자의 인원(연령층별)·고령자율의 추이

연도 총수
20세

미만
20~29 30~39 40~49 50~64 65~69(여)

70세이상
(여)

고령자율

2013 22,755 31 3,385 5,672 6,007 5,432 1,153(114) 1,075(192) 9.8

2014 21,866 39 3,091 5,244 5,968 5,241 1,156(123) 1,127(224) 10.4

2015 21,539 36 3,122 5,023 5,894 5,151 1,238(138) 1,075(181) 10.7

2016 20,467 30 2,840 4,715 5,596 4,788 1,301(137) 1,197(226) 12.2

그림 2. 초고령사회 도달 연수

(출처: 데일리안 2023.6.23.)

고령수형자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의료적 처우를 수반하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 투입 

등 부대비용이 증가한다. 또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지원이 부족해 교정시설 내에서도 

빈곤이나 고립감, 자존감 저하 등을 경험하고, 사회적 지지자원 부족으로 출소 후에

도 사회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재범률이 높다. 이는 양국의 고령화로 인해 수

형자의 고령화와 고령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내 기존 처우 

방법이 회의적이며, 출소 후 재범률 저하와 같은 효과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

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고령 범죄 및 고령수형자 처우 현황을 살펴 시사점을 얻

고, 이로부터 우리 교정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안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일본의 현황

가. 일본의 연령대별 형법범 검거인원 및 고령자율 추이

일본 범죄백서(2023년)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연령층별 형법범 검거인원 및 고령자

율 추이를 총수·여성별로 구분했을 때, 고령자 검거인원은 2008년에 정점(48,805명)

을 찍은 후 횡보하다가 2016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중 70세 이상은 

2011년 이후 고령자 검거인원의 65% 이상을 차지하였고 해마다 증가하여 2022년에

는 77.4%에 이르게 되었다. 다른 연령층의 대부분이 감소 경향에 있는 데 비하여, 고

령자율은 거의 일관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 고령자 검거인원은 2012년에 

정점(16,503명)을 찍은 후 비슷한 경향이 지속되었으나 2016년부터 계속 감소하였

고, 2022년에는 12,289명으로 6.6% 감소했다. 이 중 70세 이상의 여성은 2011년 이후 

여성 고령자 검거인원의 70%를 넘었고, 결국 2022년에는 80%를 넘게 되었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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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령 입소수형자 죄명별 구성

죄명 합계 남자 여자

합계 2,025 1,692 333

형법범 1,596 1,282 314

형법범

방화 9 9 -

주거침입 26 25 1

추행 등 15 15 -

강간 등 8 8 -

살인 19 17 2

상해 51 47 4

폭행 21 21 -

위험운전치사상 2 2 -

절도 1,177 898 279

강도 22 21 1

사기 116 96 20

공갈 9 9 -

횡령・배임 39 35 4

폭력행위 등 처벌법 21 21 -

기타 61 58 3

과실운전치사상 등 15 15 -

특별법범 414 395 19

특별법범　

공직선거법 - - -

총기도검류법 11 11 -

매춘방지법 2 1 1

마약취체법 1 1 -

각성제단속법 172 162 10

도로교통법 172 167 5

기타 56 53 3

라. 고령자에 대한 주요 범죄 분석

1)고령자의 증가 경향이 두드러지는 주요 범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자와 관련된 일반 형법범의 검거인원에 대하여 각 연령

층별로 죄명을 살펴보면, 총 검거인원 중 모든 연령층에서 절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고령자에 있어서는 절도가 일반 형법범 검거인원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

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횡령*이 22.0%, 폭행이 3.7%, 상해가 2.3%로 뒤를 잇는다. 특

히 절도와 유실물 등의 횡령범죄가 고령자의 일반 형법범 검거 인원의 75.0%나 차지

연도 총수
20세

미만
20~29 30~39 40~49 50~64 65~69(여)

70세이상
(여)

고령자율

2017 19,336 19 2,689 4,336 5,320 4,694 1,136(139) 1,142(234) 11.8

2018 18,272 15 2,662 3,987 4,745 4,641 1,026(102) 1,196(195) 12.2

2019 17,464 16 2,507 3,653 4,636 4,400 957(91) 1,295(239) 12.9

2020 16,620 19 2,509 3,408 4,142 4,399 849(91) 1,294(245) 12.9

2021 16,152 16 2,490 3,131 3,927 4,355 858(92) 1,375(236) 13.8

2022 14,460 14 2,262 2,804 3,384 3,971 683(77) 1,342(256) 14.0

그리고 그림4와 같이 2006년 이래로 전 연령대의 인원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수형자

의 고령화와 고령 범죄자의 증가로 상대적으로 2022년의 고령자율은 14.0%로 나타

났다.

그림 4. 입소수형자 인원(연령층별)·고령자율 추이

다. 고령 입소수형자의 죄명별 구성

표2는 2022년의 고령 입소수형자의 죄명별 구성비를 남녀별로 나타낸 것으로 전체 

고령자 중 절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약물 등 각성제단속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동률이었다. 여성 고령자는 남성 고령자에 비해 절도의 구성비가 현저히 높

다. 특히 65세 이상의 범죄 중 다른 범죄에 비해 절도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범

죄동기나 범죄내용 등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검거인원의 99.3%가 유실물 등 횡령임. 또한 고령 범죄자 특유의 통계는 아니지만, 2007년의 유실물 등 횡령의 

검거 건수 중 피해품의 96.6%가 자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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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을 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령수형자 자신의 범죄

성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고령이 되어서 최초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생활곤궁이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고독, 치매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자의 만비키 피의자 중 약 80%는 

무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금이나 퇴직금이 부족하여 경제적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

고, 일례로는 통장의 잔고가 넉넉함에도 일정한 수입 없이 고정적인 소비를 줄이고자 

일부러 만비키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고령 범죄 중 절도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범

죄성향을 줄이기 위한 교육·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연계한 고령 출소자 취업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취

업을 알선하는 전문 사회복지사의 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상해·폭행

절도와 마찬가지로 상해·폭행에 있어서도 각 단계에서 고령 범죄자의 증가가 눈에 띈

다. 고령 상해·폭행 사범에 대해서는 대체로 앞서 기술한 고령 절도 사범의 경우와 달

리, 대부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경제 상태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음주문제나 사회적 고립이 범죄의 배경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검거 

후 송치되어도 공판 청구에 이르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고, 대부분 약식 명령이 청구

되고 있다(상해 68.4%, 폭행 80.5%). 이에 대한 특별조사에서도 상해·폭행의 약 80%

가 벌금으로 처분되어, 실형에 처해지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수는 적다. 

상해·폭행에 이르는 고령 범죄자에 대해서는 절도의 경우와는 달리 전과의 유무 등의 

상습성을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고려할 근거는 없으며, 전과 유무에 관계없이 단순

히 격정·분노에 사로잡혀 본인의 완고함을 꺾지 못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 범행

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분노나 적개심, 불안과 조바심을 완화하고 자존

감과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심리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처우를 개발·실시하고 

체계적인 상담처우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③ 살인

고령자에 의한 살인도 증가 경향에 있다. 다만 고령자의 살인에는 친족살해와 그 이

외의 것으로 나누어진다. 조사에 의하면 고령 살인 사범 50명 중 친족살해가 28명으로 

과반수이며, 특히 여자 고령 살인 사범은 전원(9명)이 친족살해이다. 더구나 이들 중 

과반수가 범행 동기·원인으로서 ‘부양 피로(부양가족의 병환으로 인한 살인)’를 들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고령 사회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족의 누군가가 요양을 필요로 

하고 있다. 1988년부터 2022년까지의 고령자 검거 인원의 추이를 분석하면, 총수에

서 3만 9천여 명 증가했고, 이 증가분 중 절도가 62.2%, 유실물 등 횡령이 24.1%이며, 

이 두 가지 죄명으로 전체 증가분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절

도 증가분의 대부분은 만비키(万引き, 소액절도 또는 좀도둑)이다.

상해·폭행의 검거 인원 및 그 구성비에 대해서도 고령자층의 증가·상승 경향이 현저

하여, 고령 범죄자의 증가 원인을 죄명순으로 열거하면, 절도·유실물 등 횡령, 그 다음

이 상해·폭행이 된다. 또한 살인죄로 검거된 인원의 고령 인구비는 2007년에 1988년

의 약 1.4배가 되어 현재(2022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살인의 검거 인원 및 

그 인구비를 연령층별로 보면 고령자층에서는 20년 전보다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절도나 유실물 등 횡령 다음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본고에서는 고령범죄 중 대표

적인 3가지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① 절도(재범자, 여성의 경우 현저함)

일본의 절도범죄에 있어서 고령자의 증가가 현저한데, 전술한 바와 같이 검거 단계에

서의 증가분의 대부분은 만비키에 의한 것이다. 물론, 만비키 이외의 절도범을 포함

하여 경찰에서의 검거 후 무죄 처분, 검찰청에 송치 후 기소유예, 재판 단계에서의 집

행유예 등에 처해짐으로써 실제로 실형을 받아 수형자 신분이 되는 사람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의 절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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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츄(府中)형무소 참관

가. 후츄형무소 참관 개요

필자는 릿쿄(立教)대학 초빙연구원(2024.6.17.~7.12.)으로서 대학과 형무소측의 배

려로 2024년 6월 19일에 후츄형무소를 방문하였다. 릿쿄대학 커뮤니티복지학부 掛川

直之(카케카와 나오유키)교수, 임새아교수, 칸토가쿠인(関東学院)대학 사회학부 정

희성교수와 함께 후츄형무소 林豊(하야시 토요)처우부장으로부터 형무소 시설 안내 

및 현황보고, 그리고 고령수형자 문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다. 후츄형무소는 1790

년에 설립되어, 1924년에 관동대지진의 영향으로 현재의 위치인 도쿄도 후츄시로 이

전·신설되었다. 부지 면적은 262,187㎡로 도쿄돔 야구장 5.6개분의 규모이다. 주로 

형기 10년 미만의 범죄성이 진행된 일본인, 외국인, 그리고 신체·정신 질환자를 수용

하고 있다. 필자가 방문한 2024년 6월 현재, 직원은 629명, 수용자 2,66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본 최대급 형무소이다.

하는 상태에서 생활에 지친 결과로서 친족살해를 저질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회적 현상으로 국가적·지

역사회적 차원에서의 복지정책 개발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고령 범죄자의 증가 원인과 배경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인

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 전체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이 더

욱 노화되고 범죄성이 진행됨에 따라 주거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으며,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나 가족 없이 생활하는 독거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은 

친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주위와 단절되어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범죄성이 진행된 고령 범죄자 중 저소득이거나 생활보호 등의 복지적 지원을 받지 않

은 채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의 비율도 대폭 상승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

태에 놓여 생활이 궁핍하기 때문에 범죄의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범죄성이 진행된 고령 범죄자일수록 사회적 고립이나 경

제적 불안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무엇보다 이러한 개인적·사회적 배경이 

고령 범죄의 주된 증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고령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대책

일본 법무성은 후생노동성과 연계하여 고령이나 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적당한 귀주

처마저 없는 수형자 및 소년원 재원자에 대해 석방 후 신속하고 적절하게 돌봄, 의료, 

연금 등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소에서 ‘특별조정’을 실

시하고 있다. 이 제도에는 복지관계기관 등과의 긴밀한 연계가 요구되며, 후생노동

성의 지역 생활 정착 촉진사업을 중심으로 각 광역자치단체가 설치한 지역 생활 정착 

지원센터로 연결되어 사법과 복지의 다기관 연계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정시설에서는 특별조정을 비롯한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복지전문관(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상근 직원)뿐

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보건복지사의 자격을 갖춘 비상근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 2023년도 현재, 일본 전국의 교정시설 중 사회복지사를 배치한 시설 수는 67개, 

정신보건복지사의 배치시설 수는 8개, 복지전문관의 배치시설 수는 58개이며 지속적

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2025년 초고령사회가 예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수형자 대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림 5. 후츄형무소 외부 사진 

5-1 후츄형무소 청사 5-2 청사 앞 기념촬영

5-3 직원숙소 단지 5-4 전국 순직 형무관 위령비

나. 후츄형무소 현황

후츄형무소는 2024년 3월 말 현재(현황보고시점 6월), 일본인 1,190명과 외국인 350

명을 수용하고 있다. 일본인 수용자는 절도가 38.8%로 가장 많고, 각성제 등 약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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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지식과 생활태도를 습득한다(제103조)」는 조항을 바탕으로 수형자에 대한 교

육을 구체화하였다. 이 법률을 근거로 현재 후츄형무소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국 교

정시설에서는 전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개선지도와 수형자 개개인의 문제성에 

초첨을 맞춘 특별개선지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일본 수형자의 각종지도에 관한 

훈령, 2006년 3348호 제3조).

이에 따라 후츄형무소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처한 상

황과 고통의 이해를 통하여 죄책감을 갖도록 하며, 규칙을 준수하는 생활습관이나 건

전한 사고방식을 학습하여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소 후 생활설계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협동성, 준법성, 행동양식 등의 함양을 목적으로 

일반개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특별개선지도는 개선과 갱생을 목표로 원활한 

사회복귀에 걸림돌이 되는 범죄성향의 교정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를 말하는 데, 표3

과 같이 약물의존이탈지도, 폭력단이탈지도, 성범죄재범방지지도, 피해자 시점을 도

입한 교육, 교통안전지도, 그리고 취업지원지도 등 6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

제로는 수형자의 고령화로 인하여 수형자 개인의 특성에 맞게 개별처우를 실시하는

데 부담이 크고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3. 일본의 수형자 처우(개선지도 내용)

종류 처우 부호 내용

작업
일반작업 Ｖ０

우리나라와 유사
직업훈련 Ｖ１

개
선
지
도

일반개선지도 Ｒ０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 감정의 이해, 규칙적인 생활 습
관, 건전한 사고방식의 부여, 심신의 건강한 증진, 생활설계, 행동양식의 부
여 등을 교육함.

특
별
개
선
지
도

약물의존이탈지도 Ｒ１
약물의 해악과 의존성에 대한 이해와 약물의존에 이르게 된 문제성을 인식
하도록 하여 재차 약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함.

폭력단이탈지도 Ｒ２
폭력조직의 반사회성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폭력조직구성원이 된 자신의 문
제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소속된 폭력조직과 단절하기 위한 의지를 다짐하게 함.

성범죄
재발방지지도

Ｒ３
성범죄로 이어지는 인지의 편향성, 자기 통제력 부족 등 자신의 문제성을 
자각하게 하여 그 개선을 시도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시킴.

피해자 시점을 
도입한 교육

Ｒ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 그 유족 등의 심정을 이해하도록 
하고 자기의 문제성을 자각,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에 성의를 가지고 대응하
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도록 함.

교통안전지도 Ｒ５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자신이 저지른 사고의 책임, 
사고에 이르게 된 자신의 문제성을 이해하도록 하여 생명존중의 정신을 익
히도록 지도함.

취업지원지도 R６
직장에 적응하기 위한 마음가짐 및 행동양식을 익히고, 직장에서 직면하는 
구체적인 장면을 상정(想定)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함양함.

교과
지도

보습교과지도 Ｅ１
우리나라와 유사

특별교과지도 Ｅ２

범이 33.6%, 사기 8.3%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 수용자는 각성제 등 약물사범이 

57.1%로 압도적으로 많고, 강도 12.7%, 절도 10.2%, 살인 6.5%로, 일본인 수용자와 

범죄의 내용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약물사범 중에서도 마약 등의 밀수로 수용

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9.2%로 가장 많고, 

베트남 17.2%, 멕시코 6.8%, 말레이시아 6.5%, 미국 5.4%, 태국 4.5%, 한국 2.3% 등 

50개국 이상의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다.

다. 수형자 처우

후츄형무소에서는 일본의 모든 교정시설과 마찬가지로 수형자 처우의 일환으로 ‘개선

지도(改善指導)’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6년 5월 「형사시설 및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이듬해 6월 「형사수용시설 및 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되어 ‘작업’

의 규정밖에 없던 감옥법에 ‘개선지도’를 추가하여 이때부터 일반개선지도와 특별개

선지도가 수형자 처우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수형자의 상황

에 맞는 적절한 처우를 실시한다(제1조)」고 명시하여 수형자 처우 원칙으로서 「수형

자 본인의 자질과 환경에 맞도록 개선의지와 갱생의욕을 환기시키고 사회생활 적응

능력 육성을 도모한다(제30조)」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처우의 개별화 원칙으로

서 「수형자에 대하여 범죄의 책임을 자각시키고 건강한 심신을 기르며 사회생활적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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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청각 기능에 문제가 있어 거의 듣지 못하는 수용자도 많

다고 한다. 아울러 치아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수용자가 많기 때문에 음식은 죽처럼 

잘게 썰어 배식하고 있고, 가족관계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 출소 후 자력으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복지시설이나 그룹홈 등의 시설과의 연계도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안

내 직원은 이것은 후츄형무소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에서 직면한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그림 7. 후츄형무소 고령수형자 기능훈련 작업(출처: 디지털 아사히 2024.9.15.) 

7-1 외국인 수용자 독거실 7-2 요양실습을 하고 있는 수용자

7-3 인지·신체능력 향상 훈련 7-4 신체능력 향상 훈련

이러한 배경에서 후츄형무소에서는 요양보호사 등 복지전문관을 배치,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귀주처가 없고 고령이나 장애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출소 

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별 조정 제도’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편으로는, 징

역형과 금고형을 개정하여 ‘구금형’으로 일원화된 형법이 2025년 6월부터 시행될 예

정이다. 이로 인하여 의무적인 교도작업이 유연해지고,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

춰 범죄성향의 개선을 위한 지도나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라. 후츄형무소의 고령수형자 문제

후츄형무소 참관 시 백발의 고령 남성들이 몇 미터 앞의 받침대를 향해 모래주머니를 

던지거나 자전거형 트레이닝 머신에서 운동하고 있었다. 또 태블릿 PC 앞에 앉아 도

형을 맞추거나 간단한 퍼즐을 푸는 고령자도 있었다. 언뜻 봐도 고령인 몇몇 사람들은 

작업치료사인 직원의 도움을 받아 요양시설에서나 볼 법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후츄형무소에서는 일본인 수용자의 평균 연령이 52세이고, 최고령인 94세를 정점으

로 65세 이상이 약 20%를 차지한다. 그림6과 같이 최근 10년간 전체 수용인원은 감소

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고령수형자의 인원은 전체 수형자 수를 상회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체력이나 인

지기능이 저하된 고령수형자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도부터 요양보호사나 작업치료

사 등의 자격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여 목공이나 금속 가공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교

도작업이 곤란한 고령수형자에 대하여 ‘양호특화공장’을 개설하여 교도작업의 형태로 

이들을 처우하고 있다. 징역형을 집행해야 하므로 고령자의 재활을 ‘기능 향상 작업’

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시설을 안내하던 직원에 의하면 간단한 작업

이라도 고령자에게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형무소의 요양시설화를 우려하면서 처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그림 6. 후츄형무소 고령수형자 인원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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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체기능이 취약하고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등, 일반사회라면 간병 대상이 되어

야 하는 수용자가 많고, 일례로 수용자 간 싸움으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해도 인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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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다. 직업훈련은 양재, 금속조립, 종이세공품 제작 등이며 관용작업으로 세탁, 취

사,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전국형무소와 마찬가지로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개선지도와 범죄성의 정도에 따 개별적으로 특별개선지도를 실시

하고 있다. 

그림 9. 도치기형무소 시설

9-1 도치기형무소 진입로 9-2 도치기형무소 방문 기념사진

9-3 도치기형무소 청사
(출처: 칸토건설공업 주식회사 )

9-4 수용동 복도
(출처: 칸토건설공업 주식회사 )

다. 수형자의 처우

도치기형무소에서는 수형자가 입소한 단계부터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적절한 인수

인이나 귀주처가 없는 경우 갱생보호시설 등에 귀주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형자

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할로워크(취업지원서비스)나 보호관찰소 

등과 연계하여 원활한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자나 장애인 등 

자립이 곤란한 수형자에 대해서 지역사회 연계 뿐만 아니라 재범방지 특별조정을 실

시하고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 지원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남성 수용자의 처우와 마찬가지로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심리상담 등 일반

적인 처우는 물론,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정신건강 지원, 부인과 의사의 정기 검진, 

육아지원 프로그램 등 여성 수용자만을 위한 특별한 처우도 진행되고 있다. 

4. 도치기(栃木)형무소 참관

가. 도치기형무소 참관 개요

후츄형무소 참관과 마찬가지로 필자는 2024년 7월 5일 릿쿄대학과 형무소측의 배려

로 도치기형무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도치기형무소 조사관, 릿쿄대학 커뮤

니티복지학부 掛川直之교수, 임새아교수, 칸토가쿠인대학 사회학부 정희성교수 등 

일본고령수형자 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참관하였다. 도치기형무소는 대중교통을 이용

할 경우 도쿄에서 북동쪽으로 두 번 기차를 갈아타고 또 2㎞ 정도를 걸어 2시간 반 넘

게 걸리는데, 현지인이 아니면 일부러 찾아가기 만만치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지도(그림8)와 마찬가지로 일본에는 지역별로 사회복귀촉진센터와 형무지소를 포함

하여 총12개의 여자형무소가 있는데 도치기형무소는 정원 65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본 최대급 규모의 여자형무소이다. 

그림 8. 일본의 여자형무소 위치

 

나. 도치기형무소 현황

도치기형무소는 1872년 도치기수옥(囚獄)으로 시작하여 1906년부터 여자수형자를 수

용하였고, 1948년 도치기형무소로 개칭된 이래 현재까지 그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특

히 2012년에 증개축공사를 단행하여 일본에서도 비교적 최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일일 평균 수용인원은 2012년 774명에서 2024년 현재 506명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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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관계 강좌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출소 후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가족과 건설적인 대화

법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지도하며, 자녀를 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라. 여성수용자의 수용 상황 및 고령수형자 문제

도치기형무소의 수용 상황에 대한 언급에 앞서 일본 전국의 여성 수용자의 수용 상황

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의 최근 20년간 여성 수용자 연말 집계 

수용인원은 2011년까지 증가하여 과잉수용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 말 현재 여성의 수용 정원 약 6,500여 명 중 수용률은 62%(4,000여 

명)에 그쳤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림10과 같

이 일본의 여성 입소수용자의 연령별 계층 추이를 살펴보면, 30세 미만의 청년층 구

성비는 2002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가 2018년 이후는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는 해도, 전체적으로는 2012년 이후부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구성비가 가장 낮다. 40

대 연령층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잠시 주춤하였지만 2012년 이후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구성비가 가장 높아졌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층의 구성비

는 확연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그림 11-1과 

같이 도치기형무소도 예외가 아니다.

아울러 도치기형무소의 수형자 구성을 죄명별로 분석하면, 그림11-2와 마찬가지로 

만비키 등 절도의 비율이 눈에 띄는데, 2023년은 34%으로 2001년의 14%에 비해 약 

2.5배나 증가하였으며, 약물 등 각성제 단속법 위반을 압도하기에 이르렀다. 

5. 구금형 시대, 형벌의 방향을 묻다.

일본의 형벌체계는 전통적으로 징역형과 금고형으로 나뉘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와 

같은 형벌체계가 초고령사회로 인한 고령수형자의 증가라는 시대 변화에 대한 사회

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효과적인 재사회

화와 재범방지를 목표로 하는 구금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배

경에서 일본 정부는, 구금형이 사회적 안전과 교정의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형벌의 시대를 맞아 릿쿄대학 고령수형자 연구회에서는 2024년

7월 11일 ‘구금형 시대, 형벌의 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그림12). 

특히, 여성 수형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처우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복지 

등의 전문가와 연계하는 ‘여성시설 지역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방 

공공단체, 간호협회, 조산사회, 사회복지협의회 등이 협력하여 도치기 지역의 의료, 

복지, 간호 분야의 전문 직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문가들의 조언·지도를 바탕

으로 여성 수형자 특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내실 있는 처우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도치기형무소에서는 여성 수형자를 대상으로 일반개선지도의 범위 안에서 다

음과 같은 처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 절도방지 지도

전술한 바와 같이 절도는 여성수형자의 비율이 높고 고령자의 재범이 두드러진 범죄

이다. 이에 따라 도치기형무소에서는 재범률이 높은 절도범을 대상으로 절도 범죄

의 원인과 그 결과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출소 후 재범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이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인지행동치료를 바탕으로 경제적 문제, 심리적 불안정, 충동조절 

문제 등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여 범죄의 피해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통찰을 유도하고 

스트레스 관리나 대안적 행동 전략 등을 포함한 대처전략 훈련을 주요 내용으로 교육

하고 있다.

2) 자기이해 촉진 지도

이 교육은 수형자가 자신의 심리적 상태와 감정을 이해하고, 범죄에 이르게 된 자신

을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를 객관화하고 자기 통찰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수형자 자신의 감정, 성격적 경향, 그리고 행동 패턴 등의 분석을 통하여 감정과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아울러 출소 후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지도하고 있다.

3) 자립지원 지도

이 교육은 출소 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원한다. 도치기

형무소에서는 봉제, 요리, 미용 등 직업교육을 실시하면서 관련 자격증 취득을 지원

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금융 지식과 자산 관리 방법을 지도하고 있다.

4) 고령자 지도

이 교육은 일반적인 수형자와는 달리 고령자 특유의 신체적·심리적 취약성에 초점을 맞

춘 지원이 필요하므로 건강 관리 및 운동지도는 물론, 고령자가 출소 후 사회적 고립을 

피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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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우의 유연성

구금형은 수용자의 자질이나 환경, 출소자에 대한 지원 확대, 피해자와 유족의 심정

을 반영한 처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금형에는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

과 필요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거나 개선지도나 교과지도를 집중적으로 또는 유연하

게 실시하고, 심지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들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수형자에게 전달하는 제도의 마련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다. 개선지도는 근

로의욕 고취, 규율 준수, 취업 태도를 함양하고,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한 작업 활동, 범죄 책임의 통찰과 준법의식의 함양이나 건전한 사회인에게 

필요한 능력의 습득 등을 목적으로 한다. 교과지도는 출소 후 사회적응이나 재범방지 

차원에서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지식 습득과 학력 신장뿐만 아니라, 복지지원, 단

약(斷藥)지원, 왜곡된 성의식 교정 등 개별 수형자의 특성에 따라 작업과 교육의 균형

을 잡은 처우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이에 앞서 구금형 수형자를 대상으로 개선 및 교정 처우에 대한 적정한 판단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준에 근거한 과학적 분류를 도입·활용하게 될 것이며, 

출소 후 생활환경의 정비나 생활 자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의 갱생 긴급 

보호 등 시설 외부로 연계되는 지속적인 지원도 포함된다.

구금형의 도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처우의 구체적인 예로는, 먼저 민간의 자금과 

노하우를 적용하여 운영되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기법을 활용한 교정시설

의 설치·운영을 들 수 있다. PFI 교정시설은 ‘과밀수용 대책, 지역공생, 인재재생’ 등

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구금형이 시행될 경우 지난 1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 

외 처우, 작업이나 직업훈련에서 지역사회의 직접 고용과 연결하는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관점에서, 높은 공

익성을 수반하면서 수익성 이외의 요소에서 기업활동을 평가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

산되는 가운데 교정시설에 협력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교정시설 

운영을 공익적 사업으로 인식하여 재범방지와 지역공생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여 

수형자에게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사회적으로는 수형자에 대한 인식변

화와 재범방지로 이어지는 형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구금형 출범으로 인한 교정시설의 변화에 발맞춰 정부와 지역사회 차원

에서의 취업 및 주거 확보를 위한 노력, 보건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노력, 고령자·장애인 및 약물 의존자 지원 등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활동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림 10. 일본의 여성 입소수용자의 연령별 계층 추이

그림 11. 도치기형무소 수형자 구성비

11-1 연령별 구성비 11-2 죄명별 구성비

그림 12. 릿쿄대학 고령수형자 연구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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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금형 실시에 대한 우려

이상과 같이 구금형의 실시로 인해 징역형과 금고형의 구분에 있어 복잡하고 모호한 

부분을 해소하고 수형자들에게 균일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여 유연한 처우를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는 구금형이 수형자의 신체적 상태나 범죄의 성격에 따라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교정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예방 효과를 높

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예상되는 문

제점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선, 징역형이나 금고형 수형자들과 새롭게 수용된 구금형 수형자들과의 혼재로 인

한 처우의 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처우를 위해서는 

수형자 개개인에게 제공되는 교정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에

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며, 교정공무원의 전문성 향상도 요구되어 장기간 구금

형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령수형자의 경우 

필연적으로 의료적 지원이 더 많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

가 부족하여 구금형 도입에 따른 비용 증가와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구금형 수형자는 처우에 따라 노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노동을 

통한 경제적 기여가 없는 상황에서 비용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당 부분 고

령수형자의 의료 및 생활 지원에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제적 부담

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6. 우리나라의 상황

가. 우리나라의 고령수형자 증가 추이

그림 13과 같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과거 10년간의 전체 수형자의 추

이를 보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수용자의 고령화와 노인 범죄의 증가에 따

라 60세 이상의 고령수형자 수는 해마다 증가 경향에 있으며 2022년 현재 전체 수형

자 중 약 1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14-1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수형자의 성별 추이는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 전체 고령수형자가 증가함에 따라 남성 고령수형자도 증가하고 있다. 여

성 고령수형자는 2021년과 2022년에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하였지만(COVID-19의 영

향으로 추정됨), 전체적인 고령수형자의 증가율과 정비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

림14-2).

그림 13. 60세 이상 고령수형자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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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수형자 연령별 구성비 및 여성 고령수형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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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수형자 연령별 구성비(2022년) 14-2 여성 고령수형자 증가 추이(최근10년)

나. 고령수형자 처우에 관한 규정

우리나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54조 제1항에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연령·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서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7조 제6항에서는 「학과교육생·직업훈련

생·외국인·여성·장애인·노인·환자·소년(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4항에 따른 처우

의 대상자, 그 밖에 별도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그 처우를 

전담하도록 하는 시설에 수용되며, 그 특성에 맞는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고령수형자의 특별한 보호에 관한 내용은 형집행법 시행 규칙 제43조부터 제48조에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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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고령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성별·국적·연령·형기 등에 의해 수용해야 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본수용급의 65세 이상의 고령수형자(A급: Aged prisoner)로 

분류 후, 경비처우급과 개별처우급에 의해 분류해 처우한다.

 고령수용자의 정의: 노인수용자란 65세 이상의 수용자를 말한다(형집행법 시행령 81조).

 �고령수용자의 배려: 소장은 노인수용자의 연령·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거실의 지정이나 물품의 지급 

등의 처우에 있어서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형집행법 54조 1항).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노인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그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교정시

설(전담교정시설)에 수용되어 그 특성에 적합한 처우를 받는다. 다만, 전담교정시설의 부족 기타 부득

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집행법 57조 6항).

 �전담시설: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로는 서울남부교도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광주교도소가 있다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치침 83조).

 �고령수형자 대상 시설 및 설비: 노인수형자 전문 교정시설에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교도소·구치소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별도의 공동휴게실

을 마련하여 고령자가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43조; 이하 규칙).

 �의료진과 장비: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고 외부 의료시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고령수형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규칙 47조 1항).

 �노인수용자 거실: 노인수형자 전문 교정시설이 아닌 일반 교정시설에서는 노인수용자를 수용하기 위

해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노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 부족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

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규칙 44조).

 �건강검진: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규칙 47조 2항).

 �물품 및 음식물 지급: 소장은 노인수용자의 연령·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집행법상 의류의 품목, 의류의 품목별 착용시기 및 대상, 침구의 품목, 침구의 품목별 사용시기 및 대

상, 의류·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주식의 혼합비 등, 주식의 지급, 부식, 주·부식 등에 의한 수용자

에 대한 지급 횟수 등에 의한 수용자에 대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주·부식 기타 생활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규칙 45조).

 �운동과 입욕: 소장은 노인수용자의 연령·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집행법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옥외 운동시간을 연장하거나 입욕 횟수를 늘릴 수 있다(규칙 46조).

 �작업: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할 경우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견딜 수 있

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규칙 48조 2항).

 �교육·교화 프로그램: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노인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

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시키는 등 노인수형자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전문오락, 그 밖에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교화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규칙 48조 1항).

다. 우리나라의 고령수형자 처우 사례

우리나라의 ○○교도소에서는 거실치료, 의료 시설 입원자 등을 제외한 65세 이상의 

남성수형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집금 수용동에 12개의 거실을 운영하고 있다.

 �완화처우: 완화계호에 의해 수용동 복도, 거실, 화장실 등 보행편의시설(복도 핸드레일, 거실 안전손잡

이, 화장실 양변기 등)을 설치하여 거실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휴게실을 

마련하여 장기, 바둑, 체스, 신문 등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거실 내 작업: 고령수형자의 건강상태, 신체조건에 맞추어 종이가방 접기, 어댑터 배선공정, 구슬 넣기 

작업 등 거실 내에서 할 수 있는 수작업 위주로 시행하고, 그 밖에 구내 청소 등 환경정비, 원예실습장

과 연계하는 구내 화단을 조성하고 있다.

 �고령수형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사회생활 단절을 통한 외로움 치유, 사회성 회복, 대인관계 능력 개

선을 통한 고령수형자의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목표로 레크리에이션, 공감과 소통, 감정 표현, 갈등의 

이해와 해소, 성격 유형 검사, 상담, 가족관계 회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인지 강화 프로그램: 고령수형자 스스로 나이들어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삶의 의욕을 고취함

으로써 노인성 치매의 예방, 사고력의 증진, 올바른 관계 형성을 목표로 위생 관리나 대화법 등의 사

회성 강화, 롤플레잉, 회화나 공예 등의 미술 활동, 문예나 음악, 기초 학력의 향상 등을 주된 내용으

로 하는 프로그램

- �원예요법 프로그램: 직접 식물을 기르고 돌보는 원예활동 체험을 통하여 고령수형자의 심리적 안정

을 도모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감정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자존감 및 삶에 대한 만족감 향상

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 �생활체육 프로그램: 고령수형자의 근골격 강화와 대사증진 및 생활체육을 통한 일상건강관리를 목표

로 인지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동기구를 이용한 근력강화, 요가, 걷기운동, 건강박수 등을 실시

- �호스피스 프로그램: 고령수형자가 남은 삶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질 향

상을 목표로 관계 회복과 용서, 성찰과 반성, 경청과 내성(内省), 회상, 감정의 발견과 표현 등을 학습

하는 프로그램

- �성교육 프로그램: 노인의 성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사회 문제인 만큼 친밀감, 인지 왜곡, 감정 표현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노인의 성매매, 성희롱 등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목표로 하는 프로

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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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 : 고령수형자 증가에 대비한 제언*

가. 고령수형자 정의의 재정립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는 고령수형자의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면 현재의 연령 기준은 고령수형자의 실제 건강 상태와 인

지 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고령수형자의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

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고령수형자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

하거나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연령에 따른 범주화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따른 분류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고령수형자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처

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령수형자와 관련된 범죄 통계 체계화 및 

유형화를 통해 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데

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분석은 고령수형자 처우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나. 노인 전용 교도소 설립

고령수형자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 전용 교도소의 설립이 요구된다. 이

는 고령수형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맞춘 의료 처우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교

정 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고령수형자를 위한 전용 교정시설은 고령수형자

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

과적인 처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 전용 교도소 설립에는 상당한 비

용이 수반되므로, 경제적 타당성과 교정의 목적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교정시설의 요양시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수형자에 대

한 정책적 방향설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다. 전문 교정공무원 양성

고령수형자 처우에 특화된 전문 교정공무원 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

다. 현재 교정공무원들은 고령수형자의 건강 관리, 의사소통 문제, 과도한 의료 요구 

등으로 인해 상당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고령수형자들은 심리적·정서적

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수형자 

전담 의료 직원뿐만 아니라, 상담과 심리치료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확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고령수형자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교정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

고하고 고령수형자의 교정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령수형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비전문적이며, 고령수형자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령수형자의 신

체 상태, 인지 능력,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수형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 건강 

관리 및 만성 질환 관리 교육, 출소 후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생활 습관 

교육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수형자와 가족 간의 관계 회복

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사회복귀 이후에도 원활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 전과 여부 및 범죄 유형에 따른 차별적 처우

고령수형자의 처우에 있어 중요한 분류기준 중 하나는 전과 여부이다. 초범과 누범 간

의 특성 차이를 반영한 차별적 처우가 필요하며, 전과의 유무에 따라 수형생활에서의 

교정처우가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범죄 동기 및 범죄의 특성에 따라서도 

개별화된 처우 방식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의 동기와 내용에 따라 개별처우

와 집단처우가 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분류와 처우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한다. 

 *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노인수형자의 특성 및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를 참조하여 수정·가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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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접근은 교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형자의 재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바. 분리 수용

고령수형자가 젊은 수형자나 장기 수형자, 흉악범과 같은 다른 유형의 수형자들과 혼

합 수용될 경우 교정시설 내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교정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령수형자는 교정시설 내에서 다른 수형자와 

상호작용할 때, 그들만의 심리적·정서적 특성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하거나 관리의 어

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령수형자를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 수용할 필요

가 있으며, 이는 고령수형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형자들의 교정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내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분리 수용을 통해 고령수형자에게 맞

춤형 교정 처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고령수형자

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 가석방 제도 개선 및 대안적 방안 도입

고령수형자에게 적용되는 가석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령수형자는 

사회복귀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 복역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변화

가 크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가석방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가석방 제도 

외에도 온정적 가석방이나 가택 구금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고령수형

자의 장기 복역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 문제를 완화하고 과잉수용 문제나 교정 비용 절

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 작업 참여 활성화

고령수형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업 프로그램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업장 환경은 고령수형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작업 속도나 내용도 고령자에게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령수형자의 신체 능력에 적합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작업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이들의 작업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작업 장려금 지급기준을 완화

함으로써 고령수형자의 작업 참여 의지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

령수형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교정시설 내에서 보

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의료 처우 개선

고령수형자는 필연적으로 다른 수형자에 비해 다양한 의료처우를 필요로 하기도 하

지만, 본인의 질병 정도를 과장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수형자의 의료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교정시설 내 상근 의료진을 확충

하고, 원격 진료 시스템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고령수형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령수형자의 의료 비용 부담을 일부 본인 또는 가족에게 전가하

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교정시설의 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령수형자 

스스로의 건강 관리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차. 보호 제도 강화

고령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

이다. 현재 한국 법무보호 복지공단이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나, 고령 출

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기관

이 협력하여 고령 출소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생계 지원과 의료 지원 제공을 검토해

야 하며, 이를 통해 고령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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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의 지각된 통제감과 직무소진의 관계: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의 순차 

이중매개 효과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논의

이은영  

의정부교도소 심리치료과 교위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지각된 통제감과 직무소진 관계에서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

의 순차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서울, 경기)에 소재

한 3개 교정기관과 충청권, 경상권에 소재한 2개 교정기관에 근무하는 만 21세에서 만 59세 

미만의 교정공무원 223명(남:189명, 여: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각된 통제감, 직무소진, 고통감내력, 정서조절곤란을 측정하고 순차 이중매

개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지각된 통제감과 고통감내력 간의 관계 

및 정서조절곤란과 직무소진 간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아울러, 고통감내

력과 정서조절곤란 간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통제감이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직무소진에 미치는 매개 효과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지각된 통제감이 직무소진의 감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고

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경유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통제감을 가진 내담자가 직무소진을 호소할 때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주제어 : 지각된 통제감, 고통감내력, 정서조절곤란, 직무소진, 순차이중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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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은 직업을 통해 자신의 일에 몰입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느낄 수 있다(서에스더 & 김효진, 2022).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

니라 삶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개인에게 자아실현과 자기 개발, 성취

감을 가져다준다(전혜영, 2020). 그러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업

무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직무소진을 경험하게 하여 삶의 만족도를 낮추게 되고(김현

진, 2021) 정서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

다(윤규미, 2023). 

수용자들을 다루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들은 부정적인 업무환경으로 인

해 스트레스가 특히 심한 직업군으로 평가되고 있다(김광훈, 박종익, 이수정 & 장광

호, 2017). 교정공무원은 수용자를 관리·통제하면서 교정·교화시켜야 하는 이중적인 

업무 특성상 직무소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김미선 & 박성수, 2019) 최근 수용

자들에 대한 인권이 강조되면서 수용자의 과도한 권리구제 요청으로 직무스트레스가 

가중되고(허경미, 2033) 수용자들이 교정시설 안에서 일으키는 각종 사고와 교정공

무원에 대한 폭력으로 인해 높은 직무스트레스와 낮은 직무만족을 경험하고 있다(윤

옥경, 2023). 교정공무원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은 정신 건강에까지 영

향을 주고 있는데(양점미 & 문승연, 2016) 2023년 법무부에서 조사한 「교정공무원 정

신 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 건강 위험률 비율이 무능감을 제외한 모든 영

역에서 2년 전보다 높아졌고 자살을 계획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4.8%, 자살

시도자는 1.9%로 조사되어 일반 성인의 3.7배와 4.8배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연합뉴스, 2023.10.07.). 교정공무원이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소진으로 인

해 위태로운 정신 건강 상태에 놓였을 경우 본인은 물론 서비스의 대상자인 수용자들

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 달성

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교정공무원의 직무소진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양점미 등, 2016).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고갈되고, 직

무 수행 능력과 결과에 대한 성취감이 감소하며,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와 타인과

의 관계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태를 직무소진(job 

burnout)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직무소진은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며 사람들과 일

하는 이들이 직장에서 오랫동안 겪는 감정적 대인관계의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과정

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Maslach & Jackson, 1981).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불충분한 인력, 과도한 업무량, 장시간 근로, 교대근무, 직무 

자율성 결여, 보상 혹은 승진 기회 부족, 상사와의 관계갈등, 역할 갈등, 조직으로부터

의 지원 부족, 관료적 조직문화 등이 분류된다(Finney et al., 2013). 이러한 만성적인 직

무스트레스는 각종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정서적 문제인 직무소진을 유발할 수 있다.

직무소진의 개념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코리와 코리(Corey & Corey, 2021)는 직무

소진을 사람들과 장기간 관계를 집중해서 맺는 것과 관련하여 지속적이며 반복적으

로 일어나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피로 상태로 정의하였다.  직무소진은 3개 차원

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서적 고갈로 이를 경험하는 종사자들은 모

든 일에 관심과 열정을 잃게 되며 피로와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두 번째는 비인간화

로 냉담해지며 대상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개인적 성취감

으로 자존감의 저하로 인하여 개인적 성취에 부적절함을 느끼는 것과 대상과 작업하

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Maslach, C., Schaufeli, W. B. & Leiter, 

M, P., 2001).

소진은 초기에는 의사 및 간호사와 같은 보건 계통 직업에서 정서적 고갈(exhaustion)

과 관련하여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주로 대민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사회복지사, 교

사, 경찰관, 교도관 등)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되었으나(Maslach C., 1982), 최근 

들어서는 정서적 고갈 외에도, 피로감 등의 신체적 문제, 집중도 저하와 같은 인지 문

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대인관계의 문제 발생 및 업무 능률 저하 등 다양한 영역으

로 확대되고 있다(이승엽,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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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은 당뇨병, 심혈관 장애와 같은 다양한 신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불

면증, 우울, 정신장애로 인한 입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Salvagioni DAJ et al., 2017) 일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소진이 우

울감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최혜영, 2015). 그뿐만 아니라 직장인

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갈되어 소진을 경험할 때 우울증과 상관없이 자살위험이 

크게 높아지는데 직무소진이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 우울증이 없어도 자살사고 위험

률이 77% 증가하며, 특히 자기 직무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거나 직장 내 분위기가 우

호적이지 않으면 자살 사고의 위험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무소진이 개인뿐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오대종 등, 2023). 

직무소진의 결과는 개인에 그치지 않고 조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허범식, 우승정 & 

노동연, 2023).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무소진은 개인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개인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요인이 되고, 그 결과 조직적인 차원에서도 

결근이나 이직을 증가시키고 근무 성과가 낮아짐으로써 조직목표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김세은 & 김남용, 2022), 소진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저해하고 서비스의 질을 낮추어 사회복지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문직의 발

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소진이 조직적, 사회적 차원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최정숙,김희수 & 양혜원, 2023). 직무소진이 공무원에

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는데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직무소진은 직무 불만족과 이직 의도를 유발하여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고(김성환, 2015) 지역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소방공무원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소진은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만석, 

2023; 송지아 & 허보균, 2021)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소

진은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은경,김성완 & 김정화, 2017).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지각된 통제감을 들 수 있는데 지각된 통제

감(perceived control)은 한 개인이 환경 내에 벌어지는 사건과 그 결과에 대하여 개

인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Chorpita & Barliw, 

1998). 지각된 통제감 수준이 낮은 개인은 무력감이나 우울을 경험할 수 있지만, 반대

로 통제감 수준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스트

레스 요인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Johnson & Sarason, 1978).  또한 지각된 통

제감은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신 건강

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준다(강성록, 김용주 & 고재원, 2012). 지각된 통제감은 자신

의 행위를 잘 통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동기부여가 잘 되어 직무환경에 잘 적응하고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는 한편 직무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게 한다(양춘희 & 

권용만, 2005). 즉 개인의 지각된 통제감은 조직 내 업무 및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

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적 신념이며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장

은아 & 한유진, 2022). 높은 지각된 통제감을 가진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 높은 유효

성을 가지고(Hersch & Scheibe, 1967) 직무만족도와 조직 몰입도가 더 높으며 이직 

의도가 낮다(Organ & Green, 1974). 이는 지각된 통제감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적극

적이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이 강하고, 직무만족도와 참가적 경영 스타일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교정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또한 자신의 업

무 영역에 대한 통제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직무에서 경험하는 소진이 감소할 가능성

을 시사한다.

지각된 통제감은 고통감내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Hancock & 

Bryant, 2018a, 2018b). 고통감내력(distress tolerance)이란 부정적인 감정과 같은 혐

오스러운 경험에 대해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Simon & Gaher, 2005). 

고통감내력은 최근까지도 합의되지 않은 개념으로 여겨지며 다양한 모델을 기반으

로 많은 연구에서 세부 개념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고통감내력이라는 넓은 의

미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낮은 고통감내력은 불안장애, 물질사용장애, 경계성 성

격장애, 자살과 자해 등 다양한 정신병리의 발달과 유지에 관련 있음이 보고되고 있

다(Carpenter & Trull, 2013; Gratz et al., 2011; Michel et al., 2016). 반면에 높은 고

통감내력은 정적 정서를 증가시키고 부적 정서 수준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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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으며(정지현, 2020), 치료 상황에서의 치료 순응도, 재발, 중도 탈락률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다(Daughters, 2005). 소수의 연구에서는 

노출, 수용, 마음 챙김, 주의 분산 등의 정서 조절 전략을 도입하여 고통감내력을 증

진 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Brown et al., 2008). 고통감내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포괄적인 의미를 벗어나 신체적 고통감내력과 정서적 고통감내력으

로 구분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Seo, 2018), 본 연구에서는 고통감내력의 정서

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또한 정서적 고통감내력은 부정적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고 이

를 견디는 능력으로 정의하며(Simons et al., 2005), 부정적 정서를 견디는 능력, 정서

적 경험에 대한 수용적 태도 및 평가, 정서 조절 능력, 부정적 정서에 압도되는 정도의 

네 가지 요인을 포함한다. 핸콕과 브라이언트(Hancock & Bryant, 2018)는 외상후 스

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증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PTSD 증상군과 건강한 집단에 각각 통제감을 다르게 처치하여 정서적 고통감내력의 

변화를 연구 한 결과, 지각된 통제감이 고통감내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고려하면 지각된 통제감이 고통감내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고통감내력은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박라임 & 송미

경, 2024). 정서조절곤란(emotion dysregulation)이란 자신의 정서에 대한 자각과 수

용, 목표의 성취를 위한 정서의 전략적 사용 능력, 부정적인 환경에서의 감정 절제와 

통제, 설정된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태도에서의 어려움을 의미한다(Gratz 

et al., 2004). 고통감내력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명확히 인식하고자 하는 신체 및 인지 

과정의 결과로써 정서 조절에도 영향을 미친다(Simonset al., 2005). 따라서 고통감내

력은 낮은 수준의 정서 조절이나 회피적 대처 방식과 연관되어 있으며(Vujanovic et 

al., 2013), 낮은 수준의 고통감내력을 지닌 사람들은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릇된 

방법으로 정서를 나타내고 회피 행동을 하는 행동양식을 보인다(Leyro, Zvolensky, 

& Bernstein, 2010). 이에 따라 오히려 정서적 자극에 집중하게 되면서 정서적 취약성

과 정서조절곤란을 증폭시키는 것이다(Linehan, 1993). 반면 고통감내력이 높은 사람

은 고통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다(Simons et al., 

2005). 박경희(2020)는 정서적 외상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통감내력

이 높아지면 정서조절곤란 수준을 낮춰 분노를 감소시킨다고 하였고, 시몬스와 가헤르

(Simons & Gaher, 2005)는 낮은 수준의 고통감내력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을 줄

이기 위해 충동적 행동 사용의 증가와 같은 정서조절곤란으로 드러난다고 하였다.

 정서조절곤란은 직무소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서조절

곤란이 발생하면 강렬한 정서를 경험하면서 이를 인식하거나 명료화하는 데 어려움

을 겪을 뿐만 아니라, 파국적인 결과를 예상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유발된 정서를 

회피, 억압하거나 무감각해지려고 한다(양경은 & 박기환, 2014). 이와 같은 정서조절

곤란은 직무소진의 핵심 증상인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을 유발할 가능성

이 있다 (Buunk & Schaufeli, 1993). 정서조절곤란이 직무소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교사의 정서조절능력과 직무소진의 관계

를 살펴본 연구에서 교사의 정서조절곤란 수준이 높아질수록 직무소진 수준이 높아

진다고 보고된 바 있고(박선미, 2013) 근로자의 직무 탈진에 대한 연구에서 근로자가 

정서를 쉽게 조절하면 직무소진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여경환 & 

관예주, 2021) 공무원의 소진에 관한 연구에서 정서조절곤란이 개인의 정신건강과 직

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사회 전체의 기능적 효

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황보찬귀, 2021). 

지각된 통제감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지각

된 통제감이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거쳐 개인이 직무소진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 

그러한 경로에 관해 밝힌 연구는 국내외에서 찾기 어렵다. 따라서 지각된 통제감과 직

무소진 간의 연결고리를 밝힐 수 있는 매개변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각된 통

제감의 특성에 대해 고찰해보면 지각된 통제감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환경에 대해 통

제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

러한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소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내재 되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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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신념을 토대로 일차적으로는 부정적 감정에 대한 통제력이 강

화될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속성을 반영하는 변인이 바로 고통

감내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적 감정에 대해 잘 견디는 고통감내력은 자신의 감정

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정서조절곤란의 측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정서조

절곤란과 같은 변인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통제에 초점을 둔 일차적 통제를 넘어서 포

괄적 조절과 활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직무소진과 같은 요인들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각된 통제감은 고통감내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며(Hancock et al., 

2018), 고통감내력은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주고(박라임 등, 2024: Simons et al., 

2005) 정서조절곤란은 직무소진 증가에 유의하게 기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보귀

찬, 2021; Buunk et al.,1993). 변인 간의 이론적 개념 및 개념 간의 연관성, 그리고 실

제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통제감은 고통을 감

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일단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하면 그를 통해 전반적인 정서 조절 능력 향상을 이루어 직무소진의 수준이 

감소하는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다. 요약하면, 지각된 통제감과 직무소진 간의 

관계는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에 의해 순차적으로 매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순차적 이중매개모형을 가정하여 이러한 형태

의 개념화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통제감은 고통감내력을 매개하여 직무소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지각된 통제감은 정서조절곤란을 매개하여 직무소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지각된 통제감은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직무소진

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고통

감내력

정서조절

곤란

직무소진
지각된

통제감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서울, 경기)에 소재한 3개 교정기관과 충청권, 경상권 소재 2개 교

정기관을 중심 2023년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10일간 구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설문조사는 연구에 대한 안내를 문자로 발

송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참가자들이 구글 설문지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온라인

으로 설문이 작성되었으며,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고, 설문 

작성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게 된 경우 심리적 응급처치를 제공받을 수 있

음을 안내하였다. 이러한 안내 이후 참가자들은 직접 동의에 체크 한 뒤 설문 작성을 

시작하였다. 설문 분량은 대략 10~20분 정도 소요되는 분량으로, 설문 종료 이후 소

정의 쿠폰을 제공하여 참여에 대한 사례를 지급하였다. 회수된 설문 총 225부 중에 불

성실한 응답을 한 2부를 제외하고 223부를 최종적으로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기본적인 특징은 <표1>과 같다. 남자가 189명(84.8%) 여자 34명(15.2%)

으로 상대적으로 남성 교도관의 비율이 높게 구성되어 있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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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전체 교정공무원 중 여성 교도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남녀구성

비 또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연령분포에서는 만 

21세 이상부터 59세 미만의 연령 범위로 나타났으며, 참여자 평균 연령은 41.95세(표

준편차 8.06세)였다. 이 중 근무년수 5년 이내 49명(22.0%), 10년 이내 62명(27.8%), 

20년 이내 73명(32.7%), 20년 이상 39명(17.5%)으로 나타났다. 

<표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23)

변수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 189 84.8

여 34 15.2

연령

30세 이하 19 8.5

40세 이하 73 32.7

50세 이하 99 44.4

50세 초과 32 14.4

최종학력

고졸이하 35 15.7

초대졸이하 20 9.0

대졸이하 146 64.5

대학원졸 24 10.8

근무경력

5년 미만 49 22.0

10년 미만 62 27.8

20년 미만 73 32.7

20년 이상 39 17.5

직급

5급이상 3 1.3

6급 32 14.3

7급 83 37.3

8급 65 29.1

9급 40 17.9

2. 측정도구

1) 지각된 통제감 척도

지각된 통제감은 Rapee, Craske, Brown & Barlow(1996)가 개발한 문항을 오윤희와 

오강섭(2009)이 정신과 외래환자 및 대학생, 일반인으로 구성된 비임상 표본을 대상

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총 19문항으로 개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6점)’의 6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총

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통제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윤희와 오강섭(2009)

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0이었다. 하위요인별로 감

정통제는 .85, 위협통제는 .59, 통제무력감 은 .5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이고 하위요인별로는 감정통제 .92, 위협통제 .89, 통제무력

감 .92이다.

2) 직무소진 척도

직무소진은 Maslach & Jackson(1981a)이 개발한 직무소진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최혜윤(2002)이 번안하고 황선유(2017)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적합하게 보완 및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에 따라 성취감 저하 8문항, 비인간화 5문항, 정서적 고갈 9문항 총 22문항으

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에 의해 평정되며,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인간화 및 정서적 고갈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성취감 저하가 높음을 의미한다. 

Maslach 등(1981)의 연구에서 제시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개인적 성취감 저

하가 .71, 비인간화가 .79, 정서적 고갈이 .90,이고  황선유(2017)의 연구에서 제시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ɑ)는 성취감 저하 .76, 비인간화 .71, 정서적 고갈 .87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이고 하위요인별로 성취감 저

하 .83, 비인간화 .66, 정서적 고갈 .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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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통감내력 척도

고통감내력은 Simons & Gaher(2005)가 개발한 것에 대하여 박성아(2010)가 번안 및 

타당화한 고통감내력 척도(Distress Tolerance Scale, DTS)를 사용하였다. 고통감내

력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3개의 하위요인인 평가 7문항, 감내력 및 몰두 5문항, 조절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5점(매우 그렇다)에서 

1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고통감내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imons와 Gaher(2005)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2, 박

성아(2010)의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1이고 하위요인별로는 조절 .60, 감내력 및 몰두 

.81, 평가 .82이다. 

4) 정서조절곤란 척도

정서조절곤란척도는 Gratz & Roemer(2004)가 개발한 것을 조용래(2007)가 번안하여 

정리한 한국판 정서조절곤란척도(Korean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K-DERS)를 사용하였다. 총 35문항으로 정서조절 11문항, 정서모니터링 10문항, 정

서평가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에 의해 평정되며 5점 ‘항상 

그렇다’부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별 점수가 클수록 정서

조절곤란 수준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Gratz와 Roemer(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는 .93이고 조용래(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7이고 하위요인별로는 정서

조절 .94, 정서모니터링 .91, 정서평가 .94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2.0 프로그램 및 SPSS PROCESS 

macro(Hayes, 2013)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

에 대한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들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를 확인

하였다. 셋째, 변인 간 관계 파악을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지각된 통제감이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직무소진에 미

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잠정적 매개변인으로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

곤란을 가정한 후 PROCESS 6번 모형 적용을 통해 개별 간접효과 및 전체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확인을 목적으로 부트

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부트스트랩 표본 수는 10,000개로,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우선 측정 변인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여 <표 2>에 제시하였으며 각 변인의 

표준편차와 평균 또한 함께 제시하였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변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모두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각된 통제

감은 고통감내력, 정서조절곤란 및 직무소진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각각 순서대

로 r = .753, p < .01; r = -.736, p < .01; r = -.679, p < .01). 또한 고통감내력은 정서

조절곤란 및 직무소진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r = -.659, p < .01; r = -.655, p < 

.01). 마지막으로 정서조절곤란과 직무소진 간의 관계에서는 정적 상관이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r = .601, p < .01). 한편 첨도와 왜도를 산출함으로써 측정변인에 관한 

정규성 가정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다<표 2>. 핀치와 웨스트(Finch & West, 1997)

는 측정 변인에 대한 첨도와 왜도의 절대값이 각각 7과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정상분

포 가정에 대하여 충족한다고 제언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측정 변인의 첨

도와 왜도 값을 확인해본 결과 변인들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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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인 간의 상관 (N = 223)

1 2 3 4

1 지각된 통제감 1 　 　 　

2 고통감내력 .753** 1 　 　

3 정서조절곤란 -.736** -.659** 1 　

4 직무소진 -.679** -.655** .601** 1

평균 74.86 24.00 84.93 62.39

표준편차 12.85 5.72 21.87 11.95

왜도 - 0.49 - 0.45 0.46 0.45

첨도 0.51 1.50 0.66 0.90

*p < .05, **p < .01, ***p < .001.

2. 지각된 통제감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 검증

 1) 지각된 통제감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효과 

이 연구의 연구모형에 포함된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지각된 

통제감은 고통감내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B = .336, p < .001), 아

울러 지각된 통제감과 고통감내력은 정서조절곤란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

다(B = -.944, p < .001; B = -.922, p < .001). 지각된 통제감과 고통감내력, 그리고 

정서조절곤란을 동시에 투입하여 직무소진을 예측한 결과 지각된 통제감과 고통감내

력, 정서조절곤란 모두 직무소진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각각 순서대로 B = -.319, p 

< .001; B = -.618, p < .001; B = .084, p < .05). 이러한 결과를 종합한 연구모형을 

<그림 2>에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표준화 계수 또한 <그림 2>에 포함되었다.

<표 3> 지각된 통제감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 (N = 223)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R2 F

지각된 통제감 고통감내력 .336 .020 .753 17.025*** .565 289.861***

지각된 통제감
정서조절곤란

-.944 .115 -.554 - 8.220*** .563 144.116***

고통감내력 -.922 .258 -.241 - 3.579***

지각된 통제감

직무소진

-.319 .076 -.343 - 4.210*** .513 78.809***

고통감내력 -.618 .153 -.296 - 4.039***

정서조절곤란 .084 .039 .154 2.156*

*p < .05, **p < .01, ***p < .001.

2) �지각된 통제감이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직무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첫째, 지각된 통제감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전체 간접효과에 대한 비표

준화 추정치는 -0.313 으로 나타났으며, 간접효과 비표준화 추정치 95% 신뢰구간에 

대한 상한값과 하한값이 각각 -0.185 와 -0.445 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은 0을 포함

하지 않았다. 이는 지각된 통제감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전체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

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둘째, 지각된 통제감이 고통감내력을 경유하여 직무소진에 미

치는 간접효과(1번 경로)에 대한 비표준화 추정치는 -0.207 로 나타났고, 간접효과 비

표준화 추정치 95% 신뢰구간에 대한 상한값과 하한값이 각각 -0.088 과 -0.327 로 부

트스트랩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지각된 통제감이 고통감내력을 경

유하여 직무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셋째, 지각

된 통제감이 정서조절곤란을 경유하여 직무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2번 경로)에 대

한 비표준화 추정치는 -0.079 로 나타났고, 간접효과 비표준화 추정치 95% 신뢰구간

에 대한 상한값과 하한값이 각각 -0.001 과 -0.167 로 나타난 바,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은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지각된 통제감이 정서조절곤란을 경유하여 직무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넷째, 지각된 통제감이 고통감

내력,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직무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3번 경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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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표준화 추정치는 -0.026 으로 나타났고, 간접효과 비표준화 추정치 95% 신뢰

구간에 대한 상한값과 하한값이 각각 -0.001 과 -0.063 으로 나타난 바, 부트스트랩 신

뢰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지각된 통제감이 고통감내력, 정서조절곤란을 순

차적으로 경유하여 직무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표 4>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N = 223)

경로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bias-corrected)

LLCI ULCI ULCI

전체 간접효과
지각된 통제감 →  

직무소진
- 0.313 0.065 - 0.445 - 0.185

개별 간접효과
1번 경로

지각된 통제감 → 
고통감내력→  

 직무소진
- 0.207 0.060 - 0.327 - 0.088

개별 간접효과
2번 경로

지각된 통제감 → 
정서조절곤란 →

 직무소진
- 0.079 0.042 - 0.167 - 0.001

개별 간접효과
3번 경로

지각된 통제감 → 
고통감내력 →  

 정서조절곤란 →
직무소진  

- 0.026 0.017 - 0.063 - 0.001

주. �Bootstrap 표본은 10,000번 추출하였음.  
Boot S.E. = 부트스트랩 방법을 통해 산출된 표준오차; LLCI, ULCI =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과 상한값.

<그림 2> 지각된 통제감과 직무소진 간 순차 이중매개모형

-.343***

-.241***

-.554***

.753*** .154*

-.296***

고통

감내력

정서조절

곤란

직무소진
지각된

통제감

                주. 계수는 표준화 추정치임.

Ⅳ. 논의

본 연구는 지각된 통제감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각된 통제감이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직무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주요 변인 간의 관계 파악을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각된 통제감, 고

통감내력, 정서조절곤란, 직무소진의 각 변인 간에는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는 지각된 통제감과 고통감내력 간의 관계 및 정서조절곤란과 직무소진 간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다른 관계에서는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

다. 이 결과는 시간 통제감이 높아질수록 직무소진이 감소한다는 한광현(2012)의 연

구나 안전 통제감이 높아질수록 직무소진이 줄어든다는 정해원 & 이우진(2023)의 연

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고통감내력이 정서조절곤란과 부적 상관을 보인 결과 역시 

고통감내력이 정서조절곤란을 감소시키는데 기여 한다는 사전 연구 결과(박라임 등., 

2024) 및 정서조절곤란과 직무소진의 정적 결과는 정서조절곤란의 증가가 직무소진

에 기여 한다는 사전 연구와 일치하였다(김유경, 2015; 최형성, 2015).

둘째, 지각된 통제감이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직무소진

에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통제감 수준이 높을수록 고

통감내력의 수준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정서조절곤란 수준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결

국 직무소진 증상이 감소하게 된다는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각된 통제감이 직무소진과 같은 정서장애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제안한 선

행연구(장은아 등, 2022: Hersch et al., 1967)와 지각된 통제감이 고통감내력을 높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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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선행연구(Hancock et al., 2018 a,b), 고통감내력 증가가 정서조절곤란을 유의하

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박경희, 2020; Simons et al., 2005)와 맥락을 같

이 한다. 본 연구는 지각된통제감이 직무소진으로 이어지게 되는 일련의 심리적 과정

에 대해 정교하게 검증하였다는 것에 주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바, 상담 현장에서 

직무소진의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심리적 개입의 주요 방향성을 제공했다고 보여

진다. 즉, 지각된 통제감이 낮은 수준인 내담자가 직무소진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경

우, 상담자가 고통감내력 수준의 증진과 정서조절곤란 수준의 감소를 목표로 하는 심

리적 개입을 수행함으로써 내담자의 직무소진 수준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각된 통제감의 감소를 경

험하게 되면 불안을 유발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직무수행에 대한 효능감이 낮아지고 고통을 회피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기 어렵게 되며 정서 조절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상황에 부적응적으

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고통을 견디는 능력을 비롯하여 자신의 정서에 대한 

자각과 수용, 목표의 성취를 위한 정서의 전략적 사용 능력이 저하되고 부정적인 환경

에서의 감정 절제와 통제가 어려워진다. 결국 설정된 목표를 향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

는 것도 곤란해지는 상태에 이르러 정서적 고갈을 경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이 

경험하는 지각된 통제감은 개인이 맡은 직무에서의 소진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다. 요약하면, 자신의 직무 영역에서 낮은 수준의 통제감을 지각할수록 

그러한 개인은 고통에 대한 감내력이 감소하며, 그에 따라 부정적인 정서들에 대한 조

절능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높은 수준의 직무소진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본 연구모

형은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각된 통제감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효과는 잘 알려졌음에도 불

구하고 지각된 통제감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직무소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

구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반면, 본 연구는 지각된 통제감이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

란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직무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기존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지각된 통제감이 직무소진으로 이어지는 발달과정을 보다 정

교하게 살펴보았다. 즉, 네 변인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더욱더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어떠한 변인이 다른 변인의 변화를 초래하거나 

예측하는 등 단편적인 형태의 결과들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는 통제감을 경험한 개

인이 시간적 순서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심리적 과정을 거쳐서 직무에서의 소

진 양상을 보이게 되는지에 대하여 정교하게 확인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순

차적 이중매개모형에서 지각된 통제감은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각된 통제감의 감소 혹은 상

실이 직무소진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그로 인한 고통감내력이나 정서조절곤

란에서의 변화가 직무소진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본 연구 결과는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정직 공무원들의 직무소진 감소와 관련된 향후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지각된 통제감을 토대로 고통감내력과 

정서조절곤란이 연쇄적으로 발달하면서 직무소진에 영향을 준 결과를 살펴보면  교

정공무원들의 직무소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직무환경에서 지각하는 통제감을 중

요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영역에서 권한 위임, 자율성 증진, 

책임과 권한의 일치 등과 같은 요소들을 장려하는 것이 통제감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교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상담 현장에서 지각된 통제감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개입을 할 때 정서조절곤란과 고통감내력 수준 여부를 확인하여 개

인 스스로가 정서 조절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정서에 

관한 인식 및 수용, 표현 등과 같은 정서 조절 능력 향상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직무소

진을 경험하고 있는 교정직 공무원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

로, 상담현장에서 교정직 공무원 내담자가 직무소진을 호소할 때, 상담자는 고통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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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정서 조절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통감내력이 낮은 개인은 

습관적으로 고통을 피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조절하기 어려워지게 

되어 직무소진에까지 이르게 되므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고통을 회피하려는 

충동이나 생각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을 높여 고통을 견뎌야 할 순간을 판단하는 상태

를 달성하도록 돕고 지지와 공감을 통해 감정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 시킬 필요가 있으

며 감정인식과 표현을 훈련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정서 조절 전략을 습득할 수 있는 심

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며, 감정을 조절하여 사용

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교정공무원이 직무소진을 호소할 때, 고통감내

력과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직무소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을 통해 자기보고 방식의 설문으로 진행되었기에 연구의 타당

도 측면에서 개인의 심리적 혹은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축소 및 과장된 응답을 하였거

나 편파적인 응답을 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가 지닌 실

제적 성향 반영에 대한 한계가 존재할 수 있기에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 가능한 방안을 

다양성 있게 탐색하여 시도할 것을 제안해본다. 

둘째, 본 연구는 단일한 시점에서 모든 변인을 동시에 측정하는 횡단 설계로, 모든 변

인 간의 관계를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향후 

종단적 연구를 설계함으로써 변인들의 인과적 관계를 보다 확실하게 밝힐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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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22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59명의 사형확정자가 있다. 55명은 민간교정시설에 분산

되어 수용중이고, 4명은 군(軍)교정시설인 국군교도소에 수용중이다. 사형확정자라는 법

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민간 사형확정자와 군(軍)사형확정자는 여러 면

에서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법률적인 면에서는 「형사소송법」 - 「군사법원법」, 「형집행법」- 「군형집행법」, 「형법」 - 「군형

법」 등이 각각 적용되어 사형 방법 및 이송 등이 다른 특징이 있다. 수용생활적인 면에서는 

독거 및 혼거수용의 법적 원칙과 교육이나 의료제공에서의 상이한 점이 있었다. 범죄적인 

면에서는 민간 사형확정자에 비해 군(軍)사형확정자에 범행의 수단, 장소, 대상 등이 매우 

한정적인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군(軍)사형확정자의 법적지위의 정립, 민간교정시설로의 이송 확

대, 사형방법을 평시 총살형에서 교수형으로의 개선, 2022년 7월 1일부 시행되는 군사법

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감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군(軍)사형확정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인권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민간-군(軍) 사형확정자의 비교를 통한 

형사정책적 제언*

김성곤  

육군수사단 군사법경찰관 소령

목차

Ⅰ. 서 론

Ⅱ. 법률적 측면 비교

Ⅲ. 수용생활적 측면 비교

Ⅳ. 범죄적 측면 비교

Ⅴ. 형사정책적 제언

Ⅵ. 결론

 ※ 주제어 : 사형확정자, 군사형확정자, 군교정기관, 국군교도소, 군교도소, 군수용자

*본 연구는 국군교도소의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 연구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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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까지 민간-군(軍) 사형확정자의 명확한 비교를 통한 문제점과 발전사항

을 연구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 사형확정자와 군(軍)사형확정자의 비교적 관점으로 법률적, 

수용생활적, 범죄적 특성을 살펴보고, 군(軍)사형확정자에 대한 형사정책적 제도 발

전 사항에 대해 연구하였다.

2. 연구의 필요성

군(軍)사형확정자는 민간 사형확정자 대비 매우 소수인 4명으로서, 해당 인원만으로 

범죄적 측면 비교 부분에서 현재 그 특징을 일반화하기에는 일부 제한적인 면이 있

고, 민간 사형확정자와 환경적 조건이 다른 상태에서의 발생한 범죄의 비교가 과연 

합리적인 비교가 될 것인가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8) 

하지만 향후 동일 사례의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대상을 최대한 연

구하여 일반화된 특징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이며, 또한 민간 사형확정자와 환

경적 조건이 다른 것 또한 범죄의 특징적인 사항으로서 충분히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고 본다.

8) 미군도 현재 군(軍)사형확정자가 4명인 것을 감안할 때 비교적 적은 데이터는 아님. (https://deathpenaltyinfo.org/)

Ⅰ. 서론

1. 연구목적

2022년 1월 19일 ‘세모녀 살해사건1)’의 범인 김씨가 2심에서 검찰의 사형구형에도 불

구하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였다. 법원은 선고와 함께 “피고인에 대해 사형

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오랜 기간 사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

고, 이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이며, 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

신형으로 집행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라며 밝혔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의 존치와 폐지에 대하여 규범과 실제가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확정자가 

59명이 있고, 이 중 군에서의 범죄로 인한 군(軍)사형확정자가 4명이 있다.2) 우리나라 

사형집행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 김영삼 정부 말미인 1997년 12월 30일에 23명3)에 

대한 사형집행을 실시한 후 현재까지 약 24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군(軍)의 사

형집행은 1985년 9월에 총기난사로 8명을 살인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힌 육군 28사

단 화학지원대 박이병이 사형집행된 것이 마지막이다.4) 

최종 사형집행 후 10년 지난 2017년 12월 30일에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실질적 사형폐

지국가(Abolitionist in Practice Country)’로 분류된 후 사형폐지의 주장과 절대적 종

신형(김영옥, 2002) 및 그 대안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허주

욱, 2005; 이덕인, 2011) 군(軍)사형확정자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5)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군사법체계를 별도로 유지하고 있어6) 사형확정자에 대한 적

용법률 및 수용장소 등에 따라 민간 사형확정자와 군(軍)사형확정자가 구분되어 있

고, 사형방법 조차 다르게 적용되나 아직도 군(軍)사형확정자의 신분의 구분7) 등 일

부 정립되지 않은 법과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한다(김성곤, 2021: 91-94). 또한 군(軍)

사형확정자는 민간 사형확정자 대비 특별사면(감형) 등의 형사사법제도의 적용이나 

전문교정기능을 통한 전문적인 관리면에서 미비한 점이 존재한다. 

1) ‘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절대적 종신형 필요”,  http://news.kbs.co.kr/ 검색 : ’22. 3. 10.)

2) 사형이라는 형벌이 범죄 예방하는데 큰 의미 있을까, http://www.ohmynews.com/(검색 : ’21. 8. 19.)

3) 서울구치소 4명, 부산구치소, 6명, 대구교도소 5명, 대전교도소 6명, 광주교도소 2명

4) 국군교도소 역사관 설명 자료 참고

5) �201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에도 군(軍)사형확정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6) �대한민국 헌법에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근거로 군

사법체계를 유지하고, 1962년에 최초 군법회의법으로 법률 제정 후 1987년 군사법원법으로 전면개정됨.

7) 군인신분에서 제적 여부에 따라  ‘민간인 신분’인지, ‘군인 신분’인지에 대한 사항임.

민
간-

군(

軍) 

사
형
확
정
자
의 

비
교
를 

통
한 

형
사
정
책
적 

제
언

75교정 아카이브 + 교정 리포트 75교정 아카이브



군사경찰직무법 등 신분적 재판권이 군에 있는 군인 및 군무원, 기타 특정 군 관련 범

죄를 범한 민간인 등의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 법률을 제정하였

다. 

또한 민간 교정기관은 법무부장관의 업무지침을 예규로서, 군교정기관은 국방부장관 

업무지침을 훈령으로 각 분야별 특성이 맞게 세부 업무 규정을 수립하여 각종 수용자 

운영 근거로 삼고 있다.

<표1> 적용 법률

구 분 민간 사형확정자 군(軍) 사형확정자

적 용
법 률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법 등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 군형법, 군인사법 등

행 정
규 칙

법무부장관 예규
(수용자 계호업무 지침 등)

국방부장관 훈령
(군수용자 관리에 관한 훈령 등)

3. 사형 방법

민간 사형확정자는 형사소송법 제463조 (사형의 집행) 및 형법 제66조(사형)에 의거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교정기관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

나, 군(軍)사형확정자는 군사법원법 제506조 (사형의 집행) 및 군형법 제3조(사형집

행)에 의거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 한다.10)

<표2> 사형 방법

구 분 민간 사형확정자 군(軍) 사형확정자

적 용
법 률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형법 66조(사형)

군사법원법 제506조(사형의 집행)
군형법 3조(사형 집행) 

비 교 법무부 장관 명령, 교수형 국방부장관 명령, 총살형

10) �군사법원법(개정2021.9.24., 시행2022.7.1.)에서 ‘관할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군형법 개정(2021.9.24., 

시행2022.7.1.)되어 사형집행 장소의 지정 권한이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에서 ‘소속 군 참모총

장’으로 변경되었다.

Ⅱ. 법률적 측면 비교

1. 군(軍)사형확정자 용어의 정립

군(軍)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군형집행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는 단어의 앞에 ‘군(軍)’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군

수형자ㆍ군미결수용자ㆍ군수용자ㆍ군교도관ㆍ군교도소장으로 명시함으로서 군교

정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간 교정기관과 용어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유일하

게 ‘사형확정자’만 ‘군(軍)’이라는 접두어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사형확정자’라고 정의

하고 있다.

군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형집행법」에서의 사형확정자의 정의는 ‘「군사법원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형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

한다’고 명시하여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군사법원법 제2조)에서 사형선고를 받

은 수용자로 한정하고 있다.

민간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

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사형확정자는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

정기관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함으로서 군형집행법의 사형확정자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법적인 의미가 다른 내용을 같은 용어로 사용됨은 차후 법적해석 등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군형집행법의 사형확정자는 ‘군(軍)사형확정자’로 변경됨이 맞다고 

본다. 

특히 민간 사형확정자와 군(軍)사형확정자는 군사법원에서의 신분적 재판권만 다를 

뿐만 아니라, 사형의 방법, 수용의 장소 등 적지 않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9)

2. 적용 법률

법무부 소속의 민간 교정기관과 국방부 소속의 군(軍)교정기관은 각각「형집행법」과 

「군(軍)형집행법」을 적용하고 있다.

「군형집행법 제3조(적용범위)」는 ‘군교정기관의 구내와 군교도관이 군수용자를 계호

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써 교도관의 통제가 필요한 공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

로 한정하여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군(軍)은 군형법,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9) �본 논문에는 명확한 구분과 이해를 돕기 위해 ‘군(軍)사형확정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군(軍)사형확정자 외 

사형확정자는 ‘민간 사형확정자’로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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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13)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도 「군형집행법 일부개정 법률

안 검토보고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군(軍)사형확정자를 ‘군인 신분’으로 판단하였

다(법제사법위원회, 2021: 4).

하지만 이미 군조직의 행정은 군(軍)사형확정자에 대해 병역법 제3조와 각 군의 규정

에 근거하여 이미 제적처리가 된 상태이다.14) 결과적으로 군(軍)사형확정자는 사형의 

형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군의 인사명령에 의해 제적처리가 되었으므로 군인 신분

이 박탈된 ‘민간인 신분’인 상태이다. 이처럼 법령의 해석과 실무 조치가 다르게 적용

되고 있다.

본 군(軍)사형확정자의 신분적 지위는 민간 수용시설로 이송 여부나 사형 집행 방법 

등의 차이를 둘 수 있어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Ⅱ. 수용생활적 측면

1. 수용의 방법

민간의 형집행법 제89조(사형확정자의 수용)는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하고, 다만 처

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군(軍)의 군형집행법 제77조(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심리상

담 등)는 ‘사형확정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군(軍)사형확정

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국제피구금자처우준칙15)에서는 ‘사형수라 할지

라도 항상 석방의 전망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 사형수에 대한 장기프로그램도 언젠

가 있을 사회복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7: 109). 

이후 2008년에 법무부는 교정기관의 미결수용실에 수용하도록 규정된 법을 교도소와 

구치소 중 사형확정자를 처우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

육·교화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법령과 함께 

내용 등을 전부 개정하면서 ‘사형확정자를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를 삭제하였으나, 

13)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16. 3. 28.), 군사형확정자 일반교도소 이송 가부 검토

14) 군(軍)사형확정자에 대한 육군 및 해군의 인사명령

15) �1995년에 국제NGO단체인 국제형사개원회(Penal Reform International, PRI) 작성한 것을 2007년 국가인권

위원회 국제인권팀에서 번역/발행함.

4. 법률적 / 신분적 지위 비교

민간-군(軍) 사형확정자의 법적 지위11)에 대하여 일부 연구자는 ‘형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미결수용자도 아니고 형의 집행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말하면 수형자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윤창식, 2010: 1), 엄연히 사형의 

집행 시까지 ‘미결수’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박형민/김대근, 2019: 1-2, 

김용준, 2007: 372)

이와는 별개로 군(軍)사형확정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군인 신분’이 유지되

는지 아니면 군인에서 제적되어 ‘민간인 신분’인지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아직 

정립되지 않는 이견이 있다.

국방부의 유권해석 기관인 법무관리관실12)은 사형확정자의 신분을 ‘군인 신분’으로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④」은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라는 법령 문구에 ‘사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형확정자는 제적에 

11) �2008년 이전 행형법에서 시행령 170조에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미결수용자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사형확정자를 미결수용자 지위를 갖는 다고 할 수 있었으나, 2008년 이후 전부개

정된 형집행법에서는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신청 등 그 실질이 기결수용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 수형자

로서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다.

12)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실은 법무부와 같은 군사법체계 전반을 관장하는 부서이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8조(법무관리관)」에 의거 군교도소에서의 형의 집행ㆍ사면ㆍ감형ㆍ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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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도 혼거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사형확정자 수용의 목적인 안정된 수용생활을 하

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표4> 혼거 방법

구 분 민간 사형확정자 군(軍) 사형확정자

내 용
① 혼거 시 미결수용자 및 수형자 무관

② 사형확정자 간 혼거 불가

① 미결수용실 수용 원칙 (수형자 제한)

②  사형확정자 간 혼거 가능

3.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참여

「형집행법 제90조(개인상담 등) ①」에 의거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

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군형집행법도 유사한 내용으로 교화프로그램 및 직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사형확정자는 수형자의 실질을 갖더라도 형이 집행되지 않은 미결수로

서의 신분을 갖는다(박형민/김대근, 2019: 5). 따라서 민간 사형확정자는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건전한 사회복귀가 필요한 수형자가 우선시 되

기 때문에 법률 상 신청하여 받을 수는 있지만 교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박형민/김대근, 2019: 4).

반면 군(軍)사형확정자는 신청을 한다면 서예 및 악기교실 등의 예능교화프로그램과 

각종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등 민간 사형확정자 보다 교육 참여 여건이 

양호하다.

군의 군형집행법은 법령 상 ‘사형확정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라는 시대의 흐름

에 맞추지 못한 법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16) 

<표3> 수용 방법

구 분 민간 사형확정자 군(軍) 사형확정자

적 용
법 률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89조(사형확정자의 수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심리상담 등)

내 용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하고, 다만 자살방지,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사형확정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하고, 다만 자살방지 또는 교화,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2. 혼거 – 독거 방법

민간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50조(구분수용 등)에 사형확정자는 심리적 안정 등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미결수용자나 작업신청시 수형자와 혼거수용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어 미결수용자나 수형자와의 혼거로만 한정시켜 놓았다. 

반면, 군(軍)의 군형집행법 제77조(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심리상담 등)는 ‘사형확정자

는 독거수용하고, 다만 자살방지 또는 교화,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민간 사형확정자는 심리적 안정 등의 목적에 따

라 필요한 경우에 미결수용자나 작업신청시 수형자와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혼거가 

가능한 대상을 명시하였으나, 군(軍)사형확정자는 혼거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군(軍)사형확정자 간에도 혼거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단, 군(軍)사형확정자는 수용의 원칙이 미결수용실에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형자와 혼거하는 것은 제한된다. 이는 앞서 서술하였다시피 사형확정자의 안정된 

수용생활을 위해 작업신청 시 수형자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취지와 맞지 

않아서 법령 개정이 요구된다.

수형자와의 혼거수용은 지속적인 인간과의 사회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미결수용자와 혼거 시 재판이 종료되거나 구속취소 등으로 나갈 경

우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박형민/김대근, 2019: 51-52). 

추가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서 사형확정자가 장기의 수형자

에 준한 신분으로 유지되고 있어 심리적 상태, 교화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형확정자 

16) �군형집행법은 2008년 형집행법의 전부개정 당시 발맞추어 개정이 하지 못한 입법 미비로 보여 향후 군(軍)사형

확정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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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하고 각 교정기관에는 심리치료팀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수용생활을 해야 하는 사형확정자에 대한 조현병 및 우울증 등 심리적인 문

제가 생기면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조치가 가능하다.

반면 군(軍)사형확정자에게 적용되는 「군(軍)형집행법 제38조(군병원 및 외부의료시

설 진료 등) ①」은 ‘군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

용자를 군병원이나 군병원이 아닌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

어 있고, 실질적으로도 군교정기관에서의 수용자의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조치가 어려운 현실이다.19) 

군(軍)조직은 전평시 군사적인 목표로 편성 및 운영이 되므로 군사법체계 및 전시 상

황을 대비하여 군교정기관은 필수적이나, 평시에 치료감호소나 심리치료센터와 같은 

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 의료여건을 갖추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군(軍)사형확정자의 정신질환 발현 시 법무부 교정본부에 전문적이고 집중적

인 위탁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마련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군

(軍)사형확정자의 민간교정기관 이송을 통해 전문적인 정신질환 관리를 받고 장기간

의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표6> 의료 조치

구 분 민간 사형확정자 군(軍) 사형확정자

치 료
기 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
교정본부 및 각 수용기관의 심리치료과(센터)

국군수도병원(종합병원)
국군교도소 의무실(의원급)

비 교 수용자 관리 전문 일반 국군 장병 질병 관리 전문

6. 타 수용기관으로의 이송

민간 사형확정자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55조(전담교정기관 수용)」에 의거 사형확

정자에 대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

담교정기관에 수용될 수도 있어 현재 사형집행시설이 있는 5개의 수용시설에 순환식 

수용 중에 있다. 반면 군수용시설 중 군(軍)사형확정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국군

교도소가 유일하다.  

「군형집행법 제20조(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에 의거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군수용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수 

19) �국군수도병원의 정신의학과 진료는 가능하나 원거리인 관계로 즉각적인 조치는 제한되고 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제한됨.

4. 교도작업 참여 

형집행법에 의하면 사형확정자는 작업을 신청하면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정기

관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하는 작업은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도모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민간 사형확정자는 각 교정기관별로 다르겠지만 생산작업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안전

한 종이가방 접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군(軍)사형확정자는 군교도소 공장에 출

역하여 작업한 사례가 없다17). 그 이유는 군(軍)교도소에서의 작업의 종류는 군납물

품 생산으로 하고 있는데(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5조), 과거부터 2020년까지 군용 

침대, 책상, 서랍, 케비넷 등을 제작하여 군에 보급하였다18). 따라서 이는 작업의 종류

가 단순하지 않고 작업의 특성 상 위험한 도구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수용질서 및 

사고예방 차원에서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관용작업의 일환으로 사육작업 및 원예작

업을 실시하여 군(軍)사형확정자 개인과 기타 모든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5> 교육·작업

구 분 민간 사형확정자 군(軍) 사형확정자

교 육 기결수용자가 우선시 되어 참여여건이 불비 희망 시 참여 여건 양호

작 업 종이접기 등 단순 생산 작업 심리적 안정을 위한 원예, 사육 작업

5. 정신적 문제 발현 시 의료혜택 여건

1997년 이후 약 24년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사형확정자들은 법률적으

로는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여전하여 다른 수형자들보다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학술적 용어로 ‘사형확정

자 신드롬’이라고도 하며(유병철, 2019;1), 오랜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고립

된 생각과 심리로 인해 조현병 등의 정신적 문제가 발현되기도 한다. 

민간 사형확정자에게 적용되는 「형집행법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는 수용자

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기관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

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 교정본부는 2016년 9

17) 국군교도소 직업훈련과 내부 문서

18) 2022년 현재는 신축 중인 관계로 공장출역 작업은 중단중이며, 다른 작업으로 대체하여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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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현재도 군미결수용자와 군수형자 중 이송의 대상이 되는 수용자를 활발하게 민

간교도소로 이송시키고 있다. 그러나 군(軍)사형확정자의 민간 교정시설의 이송은 전

례가 없다.20) 

하지만 앞서 서술한 장기간 수용21)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 발현 시 수용자의 특성에 맞

는 의료지원과 교정본부의 전문인력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되어 세부내용은 제도적 개선 부분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Ⅲ. 범죄적 측면22)

1. 사건내용23)

1) 육군 7사단 김상병

1996년 10월 1일 10:45경 GOP에서 보급병으로 복무 중 평소 중대장 및 행정보급관으

로부터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고, 사고당일 보급품이 부족하다

는 이유로 선임병에게 질책을 받자 격분하여 근무자의 총으로 3명을 살해, 2명 살인

미수 하여 초병살해 등으로 사형선고 받음.

2) 육군 28사단 김일병

2005년 6월 19일 02:30경 GP에서 경계병으로 복무 중 평소 선임병들로부터 목소리가 

작다는 등의 이유로 질책과 욕설을 들어오던 중 범행을 결심하고 근무교대시간을 이용

하여 총과 수류탄으로 8명 사망, 6명 중경상을 입혀 상관살해 등으로 사형선고 받음.

3) 해병 2사단 김상병

2011년 7월 4일 11:40경 전방초소에서 경계병으로 복무 중 평소 말과 행동이 느리다

는 등의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폭언,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자신만 소외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범행을 결심하고 총기 및 탄약을 절취하여 4명 사망, 1명 중상

20) 국군교도소 교정교화과 내부 문서

21) 국군교도소에 최장기 사형확정자는 1997년도에 수감되어 약 25년간 동일한 시설에서 수용 중에 있다.

22) �범죄유형, 당시직업, 전과유무, 범행동기, 범행연령은 「범죄심리학(김상균, 2008)」를 참고하였고, 범행장소, 

범행도구는 군(軍)사형확정자의 내용분석 적용, 범행대상은 대검찰청 범죄분석자료를 활용하였다.

23) 구글, 우리나라 사형수, https://google.com.

을 입혀 상관살해 등으로 사형선고 받음.

4) 육군 22사단 임병장24)

2014년 6월 21일 20:10경 GOP에서 경계병으로서 평소 외모와 어눌한 말투로 인해 간

부 및 동료병사들로부터 무시나 놀림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사건당일 순찰

일지 뒷면에 자신을 희화하여 그린 그림들을 보고 범행을 결심 후 총과 수류탄으로 5

명 사망, 7명 중상을 입히고 군무이탈하여 상관살해 등으로 사형선고 받음.

 2. 범죄 유형

살해 유형의 비교 결과, 민간 사형확정자는 대부분 ‘보복/묻지마 및 강도 살인 등 대

부분 자신의 반사회적 인격장애 및 물질적ㆍ성적 이익을 수단’으로 살인’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군(軍)사형확정자의 범죄 유형은 ‘보복 살인’에 가까웠다.

군(軍)사형확정자는 징집으로 입대하여 군복무를 해야한다는 무기력증으로 인한 스

트레스가 있는 가운데 동료부대원들의 폭언, 욕설, 인격모독, 질책 및 괴롭힘, 따돌림

24) 현재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확정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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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누적되어졌던 분노가 한순간 촉발되어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

던 동료들을 살해하고자 한 보복성 범행이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4명 모두 자신에게 피해를 준 특정인만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닌 다수를 살해한 후 자신이 있는 곳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현실도피적인 면이 

혼합되었으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명확한 범행대상이 아닌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사람에게 무차별적 총기난사하여 공격함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살인으

로 변화되는 특성을 지녔다.

<표7> 살해 유형

구분 보복/묻지마 금품살인 강간살인 유괴살인 친족살인 방화살인

민간 28(35%) 27(33%) 11(13%) 8(10%) 2(2.5%) 4(5)

군 4(100%) ㆍ ㆍ ㆍ ㆍ ㆍ

자료 : 「범죄심리학」 (김상균, 2008) / 민간 사형확정자 현황 부분

3. 당시 직업

민간 사형확정자는 약 76%가 직업이 없이 은둔형 무직으로 생활을 하거나 서비스업

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 반면, 군(軍)사형확정자는 병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

한 군복무 중이었으며 계급은 일병1명, 상병2명, 병장1명로 분포되어 있다. 

특히, 군(軍)별로는 육군 3명, 해병 1명이고 공군과 해군은 없다. 경계근무로 인해 총

기를 많이 다루는 육군과 해병대가 총기를 다루는 상황이 적은 공군과 해군보다 상대

적으로 높았다. 이는 총기를 사용하는 빈도가 많을수록 총기사고가 발생확률이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표8> 당시 직업(확인된 사람만 표시)

구 분 계 무직 서비스업 자영업/회사 학생 기타

민간 62 32(51%) 16(25%) 9(14%) 1(1.5%) 4(6%)

군 4 ㆍ ㆍ ㆍ ㆍ 4(100%)

자료 : 「범죄심리학」 (김상균, 2008) / 민간 사형확정자 현황 부분

4. 전과 유무

민간 사형확정자 중 초범은 20%에 불과하고 대부분인 74%가 재범이었다. 반면 군사

형확정자는 100%가 초범이었다. 병역의무가 있는 자가 전과(前過)가 있으면 현역으

로 입대하지는 못하고 병역법에 의거 현역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보충역이나 전시근

로역으로 군복무를 하게 된다.

군(軍)사형확정자가 전과가 없다는 것은 각 개인이 군입대 전까지 사회에서 살아갈 

때 남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내왔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군에 

입대하여 주변동료의 폭언ㆍ폭행ㆍ가혹행위와 익숙하지 않은 임무에 대한 부담감 등

으로 복무염증을 느껴 현실도피를 위한 사고로 발전하였다.

<표9> 전과 유무

구 분 계 초범 2〜4범 5〜7범 8〜10범 11범이상

민간 63 17(26%) 26(42%) 7(11%) 9(15%) 4(6%)

군 4 4 ㆍ ㆍ ㆍ ㆍ

자료 : 「범죄심리학」 (김상균, 2008) / 민간 사형확정자 현황 부분

5. 범행 동기

민간 사형확정자는 자신의 물질적ㆍ성적 욕망 또는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 살인

을 정당화 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살인을 하였다. 반면 군(軍)사형확정자는 군 조직의 

상ㆍ하계급 간 특성으로 인해 간부 및 선임에 의한 질책, 그와 함께 따돌림을 경험하

고, 특히 후임에게까지 무시를 당하여 스스로를 비관하고 주변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범행이 이루어졌다. 

특히 군(軍)사형확정자 중 해병 2사단 김상병과 육군 22사단 임병장은 범행 후 자신

의 삶을 비관하여 각각 수류탄을 자신의 앞에서 폭발시키거나 자신의 심장부위에 스

스로 총을 발사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는 그들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음과 동시에 

자신도 죽음으로서 그만큼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도피적인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10> 범행 동기

구 분 계 이욕 보복 유혹 우발 가정불화 현실불만 기타

민간 63 30(48%) 19(30%) 6(9%) 3(5%) 2(3%) 2(3%) 1(1.5%)

군 ㆍ ㆍ ㆍ ㆍ ㆍ ㆍ 4(100%) ㆍ

자료 : 「범죄심리학」 (김상균, 2008) / 민간 사형확정자 현황 부분

6. 연령

민간 사형확정자는 30 〜 40대에서 88%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면 군(軍)사형확

정자는 만 19세부터 만 20세에 범행을 하였다. 이는 군에 입대하는 자원들의 평균 연

령대가 만19세부터 만22세이기 때문에 민간 사형확정자보다 평균 10세 정도 적은 나

이에 사형확정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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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범죄 당시 연령대 (확인된 사람만 표시)

구 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민간 62 15(24%) 27(43%) 28(45%) 2(3%)

군 4 4(100%) ㆍ ㆍ ㆍ

자료 : 「범죄심리학」 (김상균, 2008) / 민간 사형확정자 현황 부분

7. 범죄 장소

사람에게 있어 생활환경은 범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군대라는 특수조직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개인적인 공간이 없는 것 등의 그 자체가 스트레스이다. ‘인구밀

집’ 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한 부분이다. 인구가 밀집한 곳에서는 개인적

인 공간을 침해당하기 쉽고, 이때 부정적인 영향들이 다른 사람에게 잘 전이되는 특

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이수정, 2018: 71).

이처럼 최전방의 폐쇄적이고 개인의 생활공간을 침해받는 기본적인 스트레스에 주변

인들의 질책과 따돌림, 그러나 마음대로 부대 밖을 나가지 못하는 좌절감이 그 장소

에서 공격성으로 발현되었다. 

민간 사형확정자는 공간적인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장소를 스스로 선택하여 자

유로운 상태에서의 범행을 할 수 있었다. 그에 반해 군(軍)사형확정자는 군조직이라

는 폐쇄적이고 자유로울 수 없는 공간에서의 범행이었고, 특히 주목할 것은 4명 모두 

최전방 부대였다는 것이다.

<표12> 군(軍)사형확정자의 범행 장소

구 분 김상병 김일병 김상병 임병장

소 속 육군 7사단 육군 28사단 해병 2사단 육군 22사단

장 소 강원 철원 GOP 경기 연천 GP 인천 강화 전방초소 강원 고성 GOP

8. 범행 도구

민간 사형확정자의 범행 도구는 각종 계획적이거나 우발적인 요소에 의한 다수 종류

의 흉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흉기가 없을 때는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살인을 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성격마다 다양한 양상을 띄었다. 반면 군(軍)사형확정자는 단순 조작

으로 많은 살상능력을 가진 총과 수류탄을 범행도구로 이용하였다.      

Berkowitz(1989)는 공격성 이론으로 외부적ㆍ내부적 환경도 공격적인 대응을 증가

시키며 무기가 그러한 외부적 자극의 좋은 예라고 설명하면서 ‘사람들은 총을 반드시 

사용하지 않고, 총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공격성과 연관된 상상을 할 수 있다’는 연

구가 있다(이수정, 2018: 61).

이처럼 최전방에서 살상무기인 총, 수류탄을 가지고 근무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심적

인 스트레스가 작용할 때마다 범행에 대한 상상을 하였을 것이고, 어느 한 시점에서 

촉발된 것이다.

<표13> 군(軍)사형확정자의 범행 도구

구 분 7사단 김상병 28사단 김일병 해병2사단 김상병 22사단 임병장

도 구 소총 소총, 수류탄 소총, 수류탄 소총, 수류탄

9. 범행 대상

우리나라의 2008 〜 2017년의 10년 간 살인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

면, 가해자가 낯선 사람인 경우는 21.6%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살인범죄의 대부분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하였고, 특히 친족에 의한 범죄의 비율이 21.2%로 매우 높았

고, 애인 9.7%, 지인 10.2%, 친구나 직장동료 8.4%정도로 가까운 사람에 의해 살해되

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홍영오/김빛나/손지선, 2019: 146)

군(軍)사형확정자의 범행대상은 ‘친구 및 직장동료’로 구분할 수 있겠다. 비슷한 나이 

때의 동료들로 친구이기도 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개념에서는 직장일 수 있다. 군(軍)

사형확정자는 분명 자신에게 피해를 준 특정인에게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에 착

수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피해자도 있고 아무 상관없

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살해하는 것으로 변모했다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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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2008 〜 2017년 살인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구 분 타인 친족 지인 애인 친구 및 직장동료 기타

내 용 21.6 21.2 10.2 9.7 8.4 50.5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8 〜 2017년 각 년도 분석자료

Ⅴ. 형사정책적 제언
  

1. 군(軍)사형확정자의 신분적 지위에 대한 법령해석 재고

앞서 법률적 측면의 비교 부분에서 서술하였듯이 군(軍)사형확정자의 신분과25)관련하

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25)과 법제사법위원회는 ‘군인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軍)사형확정자의 신분을 ‘군인 신분’으로 판단한 근거로 「병역법 제3조(병역

의무) ④」은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라는 법령 문구에 ‘사형’이 포함되

지 않는다는 것이다.26)

25)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실은 법무부와 같은 군사법체계 전반을 관장하는 부서이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8

조(법무관리관)」에 의거 군교도소에서의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26)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형확정자 일반교도소 이송 가부 검토 (’16. 3. 28.)

그러나 위 법률적 해석에 이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군(軍)사형확정자가 ‘군인 

신분’이라는 해석에 대한 반론으로서, 병역법 상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

을 선고받은 사람’에 ‘사형확정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협의적인 법률 해석

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사형확정자의 선거권 관련하여, 형법 제43조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

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

고, 이 법적취지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권이 없는 자의 

기준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

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사형확정자도 그 

범위에 포함하여 선거권을 상실케 하였다. 만약 공직선거법도 문언적 해석만을 하였

다면 사형확정자에게 선거권을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법률의 입법취지나 법질서의 전체적인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

계 등을 고려27)하여 사형확정자의 선거권을 상실케 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기준으로 법적 해석을 한다면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상 ‘6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자’의 범위에 충분히 ‘사형확정자도 제적의 대상’이라고 

보여 진다. 

법무관리관실과 법제사법위원회는 문언적인 해석에 충실하여 단순히 ‘사형’이라는 단어

가 없다는 이유로 제적의 대상이 되지 않아 ‘군인 신분’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또한 각 군조직의 행정적으로 이미 병역법과 각 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군(軍)사형확

정자 대해 이미 제적처리가 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군(軍)사형확정자는 사형의 형

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군의 인사명령에 의해 제적처리가 되었으므로 군인 신분이 

박탈된 ‘민간인 신분’이라고 사료된다.

27)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

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

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

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

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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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軍)사형확정자의 민간교정시설 이송 가능성 확대

군(軍)사형확정자를 민간교정시설로 이송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국회 및 국

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었던 사항이다28).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속

적으로 군(軍)사형확정자의 이송에 대해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법무부는 ‘사형의 방

법이 다르다’ 등의 이유로 이송이 되지 않고 있다.29)

위 법률적 해석에도 이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군형집행법 제20조(군수용자의 일반

교도소 등으로의 이송) 」에는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군

수용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고, 이송이 되었다면 민간수용시설 적

용 법인 「형집행법」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군(軍)사형확정자라는 지위는 군인 신분으로 범죄하였을 때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

권으로 인해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뿐이고, 군(軍)사형확정자가 민간 교정시설로 이송되는 시점부터는 형집행법

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 사형확정자와 동일한 법적 적용을 받아 사형의 

방법도 총살형이 아닌 교수형으로 적용됨이 맞다고 판단된다. 

군사법원법 제56조(사형의 집행) 및 군형법 제3조(사형의 집행)도 사형의 명령권자, 

장소와 방법을 언급하였을 뿐이고, 그 대상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즉, 만약 

사형 집행 시 군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군(軍)사형확정자는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총살형으로, 민간 사형확정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교수형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다. 

또한 앞서 서술하였듯이 군(軍)사형확정자는 군에서 제적되어 ‘민간인’ 신분이며, 군

형집행법 개정에 따른 민간교정시설로 이송이 되는 순간 ‘군(軍)사형확정자’의 법적 

지위는 없어지며, 민간 사형확정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30)

최근 군(軍)사형확정자가 민간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군형집행법」개정안이 법

제사법위원회에 회부(2021. 4. 16.)되어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31). 주요내용은 

군수용자 중 여군수용자를 민간교정시설로 보내는 것을 의무조항인 「군형집행법 제

20조 ①」에 군(軍)사형확정자도 포함하여 이송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는 법안이다. 

28) 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국군교도소 방문조사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통보』, ’16. 3. 16.

29)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 『군사형확정자 이송 검토 결과』, ’20. 10. 29.

30) �현재도 군수용자(미결, 기결) 중에서도 민간교정시설로의 이송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이송 후에는  군수용

자의 신분이 아닌 민간 교정시설의 수용자의 신분으로서 모든 법적 적용이 되고 있으며, 사형확정자만 예외

라고 볼 수 없다. 

31)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군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481 (’21. 4. 14.) 

<표 17> 군(軍)사형확정자의 교정기관 이송 관련 군형법 개정안

구 분 현행 개정안

내 용

제20조(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군수용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여성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하여야 한다.

제20조(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군수용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여성 군수용자 및 사형확정자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

하여야 한다.

위 법률 개정안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군(軍)사형확정자를 

민간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것이 전문인력에 의한 관리 및 사형확정자의 교화 목적 상 

바람직한 면이 있다’며 긍정적인 검토를 하면서도, ‘군(軍)사형확정자는 군인 신분이

기 때문에 법적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토

하였다.32)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서 매우 장기적으로 수용이 될 것으로 예

상되는데, 사형확정자의 수용의 목적인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해 교정 

전문인력으로 조직된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2) 법제사법위원회, ‘군형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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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군(軍)사형확정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

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교정직 공무원의 인력 부족 및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가 심

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군(軍)사형확정자들의 심

리적 안정 및 전문성 있는 처우를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군수용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군교도관은 군사경찰 특기를 가진 간

부로서 일정 기간 국군교도소에서 근무한 후 교정시설이 아닌 다른 군사경찰부대로 

전출되며, 교도병의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 동안 교정 임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의 지

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도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 전

문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강태경 등 8명, 2019: 351-352).

종합하여 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군(軍)사형확정자를 ‘군

인의 신분’이 유지된다는 법률 해석과  법무부 교정본부의 ‘사형집행 방법이 상이하여 

이송이 불가하다’는 법적 해석이 지금의 군(軍)사형확정자를 민간 수용시설로 이송시

키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어 지금이라도 법령해석을 재고하여 이송의 가능성

을 확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의 교정직 공무원에 의

해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군(軍)사형확정자의 사형집행 방법 변경

우리나라는 군(軍)사형확정자의 사형집행의 방법을 총살(Firing Squad)로만 규정하

고 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맞는 법의 변화가 필요할 시기라고 본다. 우리

나라의 군사법제도의 근원이 된 미군도 총살형이 아닌 독극물주사(Lethal Injection)

를 이용한 사형방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1977년 미국의 오클라호마주에서 

처음으로 독극물 주사로 사형을 집행한 이후 현재 사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주

가 이러한 방법을 사형 집행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법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박용철. 2010: 349)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사형집행 방법은 교수형을 따르고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군

(軍)사형확정자도 평시에는 교수형, 전시에는 총살형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최근 군(軍)사형확정자의 사형 방법이 변경될 수 있도

록 「군형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2021. 4. 16.)되어 개정 절차가 진행 중

에 있다33). 주요내용은 「군형법 제3조」에서 전ㆍ평시 구분없이 군(軍)사형확정자의 사

형방법인 ‘총살’에 대하여 ‘전시에는 총살, 평시에는 교수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33)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478 (’21. 4. 14.) 

<표 18> 군(軍)사형확정자의 사형집행 방법 개정안

구  분 현행 개정안

내  용

군형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

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군형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군교정시설 안

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다만,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법령 개정이 된다면, 법무부의 ‘사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송이 불가하다’는 의견은 

해소가 되어 민간 교정시설로의 이송이 가능할 것이며, 역사의 흐름과 인권 보장의 사

회적 분위기 속에 합리적인 개정사항이라고 사료한다.

4.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한 준비34)

2021년 6월경 공군여군 중사의 사망 건35)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군사법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되어 2021년 9월 24일부로 군사법원법이 대폭 개정

되었으며 2022년 7월 1일부로 시행된다36).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2심까지 유지했었던 군사재판부가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함으로서 1심까지 유지되는 점37), 군인의 신분적 재판권으로 인해 수사와 재판이 

군사법체계에서 이루어졌었으나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성폭력범죄, 사망사건의 원인

이 되는 범죄, 군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

외’하였다. 

예컨대 군내에서 총기난사 등의 살인사건 발생한다면 범죄자가 군인이라 하더라도 

최초부터 군에서의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민간수사 및 재판기관에서 사건

처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

34)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35) 수술대에 오른 군사법체계, http://www.hankyung.com (검색 : ’21. 8. 19.)

36) �개정취지는 “군 사법(司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

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

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

고,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

치하며,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

지하는 등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조직의 특수성이 조화된 사법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37)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제1지역군사법원·제2지

역군사법원·제3지역군사법원·제4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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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군수용시설에 수용중인 자를 ‘군(軍)사형확정자’라는 별도의 신

분으로 유지하여 수용 및 사형방법 등의 법의 적용이 별도로 있었으나, 법령개정 시

행부터는 군수용시설에는 살인 등의 강력사건에 대한 수용자의 수용은 매우 감소할 

것이다. 단,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

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는 있으나38), 군사법원이 1심까지로 변경

되어 항소심부터는 민간법원의 재판권으로 인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용자의 수용도 

軍교정시설에서 민간교정시설로 변경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향후 예견가능성 있는 혼란이 불가피한 점 등을 사전에 법률적ㆍ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앞에서 언급하였던 군(軍)사형확정자의 신분적 지위의 정립과 

국방부와 법무부 간의 민간 교정시설로의 이송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때이다. 

5. 군(軍)사형확정자에게 특별감형 기회 부여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형이 확정됐다가 사면(감형 포함)

된 사형수는 2008년 1월 1일에 사형확정자 6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킨 것을 마지

막으로 모두 44명이다.39)

이 중 군(軍)사형확정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은 확인된 바 없다. 사형확정자의 특

별사면에 대한 역사를 보면 대한한공 858기 폭파범 김현희, 故김대중 전 대통령 등과 

같은 정치 관련자를 포함하여, 일부 강력범죄자들의 감형도 이루어졌다. 특히, 2008

년 1월 1일에 사형확정자 6명을 신년사면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였는데 그 중에는 

‘페스카마호 사건40)’의 주범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었던 전씨도 포함되었다. 

‘페스카마호 사건’은 1996년 8월 2일에 중국조선족인 전씨 등 6명이 가족의 생계를 위

해 원양어선에 조업을 하던 중 선장 및 기존의 선원들로부터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중국조선족 6명이 공모하여 한국인 선원 7명과 중국인 선원 1명,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을 살해하는 등 총 11명을 살인 및 사체유기하여 전씨는 사형, 나

머지 5명은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산지역 5개 인권단체에서는 당시 원양어선에서 가해자들

의 비인격적인 삶과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중국동포 3만명의 탄원서를 받아  

38)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 ‘역대 사형 사면자 44명’ : https://news.sbs.co.kr (검색 : ’21. 8. 19.)

40) ‘페스카마호 사건’이란 : https://www.yna.co.kr (검색 : ’22. 3. 10.)

청와대에 제출하고, 사형확정자 전씨는 약 10년이라는 수용생활 간 반성을 하며 생활

하여 2008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어 새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군(軍)사형확정자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였다가 부대원들의 폭언, 

욕설, 가혹행위, 따돌림 등의 배경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며, 

특히 전씨가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였듯이 군(軍)사형확정자 중에서도 장시간의 수

용기간 동안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수용자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군(軍)사형확정자

는 국가안보에 심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점 때문에 감형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들의 반성과 교화의 정도, 수용생활, 유가족

으로부터의 탄원 등이 고려가 된다는 전제 하에는 군(軍)사형확정자에게도 특별감형

을 통해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Ⅴ. 결론

우리나라의 군사법체계로 인해 법무부와 국방부의 수용기관이 별도로 있어 사형확정

자의 처우나 적용법령의 차이점이 있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사형방법의 차이가 가장 큰 비교가 되었고 민간 사형확정자와 군

(軍)사형확정자의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였다.

생활적 측면에서는 민간 사형확정자는 출역을 통한 작업이 이루어짐에 반해 군(軍)사

형확정자는 군납물품의 생산작업임에 따라 위험성이 있어 단순한 사육 및 원예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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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작업보상금을 통해 생활하였고, 또한 민간 사형확정자는 교정시설의 과밀화 등

으로 인해 교육ㆍ교화프로그램에 참석에서 우선되지 못하지만, 군(軍)사형확정자는 

신청한다면 우선적으로 참석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

질환이 생길시에는 민간교정기관은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나, 군(軍)교

정기관은 군 조직의 특성 상 그런 점까지는 보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필요시 민간교정기관과의 협조가 가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였다.

범죄적 측면에서는 민간 사형확정자는 자신의 성욕 및 이욕 등으로 살인을 정당화시

키는 범죄 성향이 있는 것에 반해, 군(軍)사형확정자는 모두가 초범이고 20대인 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에게 보복성으로 범행을 하였다가 주변 모두에게 피해를 입

히는 총기난사로 변모한 점, 모두 최전방부대에서 근무한 점, 범행도구가 모두 총인 

점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하기 보다 보복적이고 현실도피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아직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군(軍)사형확정자의 신분적 지위의 재고, 

민간 교정시설로의 이송 가능성 확대, 군사형확정자의 사형 방법 개선을 제언하였고,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군(軍)사형확정자의 특별감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제시하였다. 재판부는 사

형선고 시 ‘군(軍)사형확정자 개인에게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 사고 원인을 부대의 

병력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일부 가혹행위 피해가 있었

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군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중차대

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중형을 내리고 있다.41) 이처럼 군(軍)사형확정자는 민간 사형

확정자와 범죄의 무게는 다르지 않겠지만 그 목적과 잔혹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군(軍)사형확정자는 최전방의 폐쇄적이고 개인의 생활공간을 

침해받는 기본적인 스트레스에 주변인들의 질책과 따돌림, 그러나 마음대로 부대 밖

을 나가지 못하는 좌절감 가운데 총을 응시만 해도 공격성과 연관된 상상을 하는 우리

의 본능적 의식 속에 그들은 노출되어 있었다. 

20대의 나이에 국토방위를 위해 군입대한 자들로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사회와 격리되었으나, ‘페스카마호’ 사건의 전씨가 특별감형을 받은 것과 같이 ‘군(軍)

사형확정자에게도 한번쯤은 삶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까’라는 논제에 사회적인 논

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1)  국가법령정보센터, 육군22사단 임병장 판결문, 고등군사법원 2015. 8. 17., 선고, 2015노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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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군사시설 보안관련 위반, 그리고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등

등. 이건 교도소를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전과 많은 어느 범죄자의 기록이 아니다. 바로 

나의 죄명들이다. 지난 7년간 나는 수많은 사건의 ‘피의자’로 살아왔다. 아마 모르는 사

람이 이 사실부터 안다면, 나를 정말 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크게 오해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의 인성이 아닌 직업 때문이다. 내가 SBS 교양국 PD이자, <그것

이 알고싶다> 연출자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그것이 알고싶다>를 연출했다. 그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고 하면, 간혹 나를 엄청난 사명감을 가진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

실 따지고보면, 나는 SBS라는 기업의 일개 사원일 뿐이다. 단지 조직의 인사명령에 따라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부서’로 발령받았던 것이다. 월급쟁이 입장이니, 당연히 발령

받은 부서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야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나의 업무때문에 장장 

7년 동안 여러 수사기관에 서 소환당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나를 ‘피의자’로 만든 사람들의 면면도 참 다양했다. 절도 혐의로 고소한 사람은 내가 만

든 방송이 나간 직후, 준강간을 저지른 죄로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 사람과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불법 오피스텔 성매매 수십곳을 운영하다, 현장에서 모두 체포됐

다. 물론 그 체포의 순간도 우리 카메라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나를 고소한 사람중에

는 웹상의 여러 유명 순위나 차트를 조작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 역시 우리 취재를 통

한 확보된 증거로 기소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권력을 악용해 불법을 저지른 죄로 

실형을 받고 해임된 공무원 역시 나를 상대로 고소했다. 그 외에도 <그것이 알고싶다>

를 통해 나를 만난 여러 수용자들이 나를 고소했고, 덕분에 나는 30대의 대부분을 ‘피의

자’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다. 

방송 피디의 시각으로 

바라본 교도관

이동원 

 SBS 교양국 PD,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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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일하는지, 매주 1시간씩 시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던 것이다. 

매년 6월 6일, 현충원에 모이는 제복공무원 중 여전히 대중의 관심 밖에 있는 직업은 교

정공무원이 유일하다. 교도소 근무의 보안규정상, 대중 노출이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있

다. 하지만 군인 역시 보안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경찰이나 소방관도 실시간으로 사건

에 대응하며 지켜야 할 비밀이 매우 많은 직업이다. 물론 작년에 방송된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를 통해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그리고 청

주여자교도소의 내부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연출했던 나는, 교

정본부에서 제작에 크게 협조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아쉬웠다. 나보다 수백 배는 훌륭한 교도관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알려지지 보여지

지 않는다는 이유로 칭찬이나 격려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진심으로 가슴 아팠다. 

조금 다른 이유로, 나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바로 유명한 ‘부산 돌

려차기사건’의 피해자다. 그 분과 종종 대화를 하다보면 그런 얘길 하곤한다. 가해자의 

보복범죄를 막을 수 있는 건, 교도관밖에 없다고 말이다.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

려차기사건’의 가해자는 공공연히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말하고 다닌다. 그런 가해

자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20년 남짓. 그 시간동안 가해자를 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교

도관밖에 없다. 바꿔 말하면, 먼훗날 피해자를 구해줄 사람이 교도관밖에 없다는 뜻이

다. 그래서일까?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교도관들이 더욱 떳떳하고 일할 수 있는 환

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이다. 교도관이 드라마 속 ‘간수’가 아닌, 수용자와 상담하고 교

화시키는 전문 직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제는, 모두가 나서야할 때라고 개인적으로 생

각한다. 교도관들이 여러 압박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는 한 발 더 나아갈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순간에도 새로운 범죄의 최전

선에서 우리 사회를 지키는 사람은, 다름 아닌 교도관일 테니까 말이다.

괴롭고 고달팠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냥 힘들진 않았다. 아니, 나는 꽤 살만했다. 내가 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내 노력을 인정해준 덕분이었다. 

소위 말하는 ‘그알PD’로 살다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일이 많다. 특히 고소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 많이 칭찬하고 격려해준다. 모순된 일같지만 실제로 정말 그렇다. 

아니, 월급받으려고 회사에서 시킨 일을 한 것뿐인데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되다니. 게다가 

‘피의자’인데도 격려와 응원을 받는다니, 솔직히 세상에 이런 직업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딱 2년 전, 비슷하게 고소를 많이 당하는 직업이 또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당신

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 직업은 바로 교정공무원이다. 그들은 ‘그알PD’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이유로 고소를 당한다. 그래서 처음엔 묘한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심지어 고

소를 하는 주체가 수용자라는 점도 비슷하니 말이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딱 한 가지 다

른 점이 있었다. 바로, 칭찬은 커녕 그 어떤 격려도 받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게다가 나

의 직업은 세상 정의롭고 사명감 넘치는 사람처럼 과도하게 포장되기도 한다. 반면, 교

도관의 이미지는 너무 좋지 않다. 드라마나 영화 속 교도관들은 몰래 수용자에게 담배

를 팔며, 온갖 비리에 눈 감는 존재다. 심지어 교도소장실은 모든 로비와 불법행위가 발

생하는 범죄 현장으로 표현될 정도다. 그걸 보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교정공무원을 ‘간

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니 간혹 현장에선 수용자들조차, 교도관은 못할 직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과거엔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직업이 하나 더 있었다. 바로 ‘순사’라 불리던 형사들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드라마나 영화 속 형사들 역시 비리 그 자체였다. 불법

업소에서 뒷돈을 받고, 친한 사람의 범죄마저 덮어주는 존재였다. 흥행했던 영화 <투캅

스>만 떠올려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요즘 사람들은 ‘수사’에 

대해 물으면, ‘과학수사’를 제일 먼저 떠올린다. ‘프로파일러’는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

고, 합격해야 하는 인기있는 전문직종이 되었다. 그리고 <용감한 형사>라는 흥행 프로

그램에서는, 전국의 일선 형사들이 매주 한 명씩 자신의 사건을 들고 직접 출연하기도 한

다. 형사가 존중받는 직업으로 바뀌는 것이다.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군인들은 이미 수년 전에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

해, 군부대 내부의 모습을 낱낱이 공개했다. 연예인들의 리얼한 체험을 바탕으로 군인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자 했던 것이다. 이후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특

수부대원이라는 직업이 많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 인기를 바탕으로 전직 특수부대원들

은 현재 유명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기도 한다. 

또다른 제복공무원인 소방관 역시 마찬가지다. 소방관은 불과 십수년 전까지만해도 근

무처우가 안 좋은 것으로 유명했다. 시민들이 연민을 갖고 바라봐야할 직업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제 소방관 역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열정 넘치는 사람들로 바라보는 

시선이 다수다. 그들 역시 10년 전 방송된 <심장이 뛴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각지의 소방서를 있는 그대로 공개한 적이 있다. 그들이 얼마나 진심을 다해 우리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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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밀수용 국가배상의 예외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에서 대법원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수용자

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

고(제4조),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

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제6조 제

2항). 따라서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

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

었는지 여부는 수용 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의류, 침구, 

음식, 식수 및 기타 영양 상태, 채광·통풍·냉난방 시설 및 기타 위생시설의 상태, 수용

자가 거실 밖에서 자유로이 운동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제공 정도, 교정시

+ 교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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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의료 수준 등 수용자의 수용 환경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그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

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러한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

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

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라고 보았다. 

코로나 19 방역 기간의 경우에는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과밀수용이 이루어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사정을 인정하여 과밀수용 배상 청구가 기각된 판례들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보고, 이러한 징벌처분 기간, 시설개선 공사 기간 등 특별한 사정으로 주장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례들에 관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Ⅱ. 대구지방법원 2024나30359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1. 징벌처분 기간의 특수성 고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징벌처분 기간의 과밀수용의 경우에 피고의 과밀

수용이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 

“징벌처분 기간 동안 거실의 도면상 면적이 3.2㎡인 거실에서 수용자가 2명이 생활

하였고, 이러한 경우 1인당 면적이 2㎡ 미만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 때

는 원고가 형집행법 시행 규칙 등을 위반하여 징벌을 받던 중이었고, 징벌 기간 중에

는 이불, 침낭 및 생활용품과 기타 편의시설 사용을 허가 받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하

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기간 중의 1인당 수용 면적이 다소 좁았다는 사실만으

로 이것이 위법한 과밀수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4나303539 판결문 참고).”

대체로 징벌처분 기간은 1인실에 독거가 이루어지므로 과밀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만약 징벌거실에 2명이 수용되는 경우와 같이 1인당 면적이 2㎡ 미만에 수용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벌의 필요성, 징벌처분의 특수성과 징벌 기간 

수용 생활의 특수한 사정을 항변하여 과밀수용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

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징벌처분 기간 동안 거실의 도면상 면적이 3.2㎡인 거실에서 수용자가 2명이 생활하였고, 이러

한 경우 1인당 면적이 2㎡ 미만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 때는 원고가 형집행법 시행 

규칙 등을 위반하여 징벌을 받던 중이었고, 징벌 기간 중에는 이불, 침낭 및 생활용품과 기타 편

의시설 사용을 허가 받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기간 중의 1인당 수

용 면적이 다소 좁았다는 사실만으로 이것이 위법한 과밀수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구지방

법원 2024. 9. 4. 선고 2024나303539 판결문 참고). 

2. 코로나-19 기간의 특수성 고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

나-19’라고 한다)의 대유행으로 인한 방역 기간으로서 위 기간에는 피고가 제한된 수

용시설 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일반 수용자의 수용밀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특수한 사정이 존

재하였을 수 있다. 

피고는 이러한 방역기간의 특수성이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

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

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고, 2020년부터 2023

년 사이의 과밀수용에 관한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교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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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사 원고가 징벌기간 외의 기간에 2㎡ 미만의 공간에 수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의 수용행위의 위법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수용자들에게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였는지는 단순히 수용면적만으

로 산출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전반과 제반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또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

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

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바(위 대법원 2017다266771 판결 

참조), 원고가 과밀수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기간 중 2020년부터 2023년 기간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의 대유행으로 인한 방역기간

으로서 위 기간에는 피고가 제한된 수용시설 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확진자와 밀

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일반 수용자의 수용밀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였을 수 있다는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 �교정시설 입장에서 수용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추가로 입소하는 수용자들의 수용을 거부할 수 없고,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정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바, 국가는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

보, 지역 사회와의 협의를 통한 교정 시설 신축, 전국 교정시설간의 수용율을 조절하는 등의 다각

적인 노력을 해 왔으나, 과밀 수용 문제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5) �그 밖에 피고의 위법한 과밀수용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4나303539 판결문 참고 

Ⅲ. 부산지방법원 2024나47838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법원은 위 사건에서 대규모 ‘거실 환경 개선 공사’ 기간과 코로나-19 방역 기간의 경우 

과밀수용 배상 판결의 단서인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2024. 9. 11.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 제1심판

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11행~제6면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1 수용 내역 표 기재와 같이 2019. 4. 30.부터 2020. 5. 14.까

지 사이에 부산교도소에서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인 2㎡ 미만인 거실에 통한 203일 동안 수용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기간 외에는 원고가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므

로, 2019. 4. 30. 이전에도 과밀수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

나, 그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단기간 내에 과밀수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부산교도소는 2019. 6. 17.부터 2019. 11. 22.까지 교도소의 노후화로 

인한 수용자들의 안전 및 전염병 예방 등 안전한 수용환경 조성을 위해 7개의 수용동 94개 거실에 

해당하는 대규모 ‘거실 환경 개선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공사기간 동안 해당 수용동 인원이 다른 

수용동으로 분산 이동됨에 따라 수용밀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사실, ② 2020. 1. 27.부터 2023. 5. 

31.까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의 대유행으로 인한 방

역기간1)이었는데, 위 기간에는 피고가 제한된 수용시설 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확진

자와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일반 수용자의 수용밀도가 일시적으로 증가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정부는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2020. 1. 20. 이후인 2020. 1. 27.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

계’로 상향하였고, 그 후 여러 방역 방침을 실시하였으며, 2023. 6. 1.에서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

로 하향하면서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을 해제하였다.

+ 교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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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과밀수용 배상과 관련된 주장들의 이유 

없음을 설득하고, 원고들의 청구 기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맺음말

이 글에서는 과밀수용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그 기간 원고의 국가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들을 검토하여 보았다.  

코로나-19 방역 기간, 시설개선 공사 기간, 징벌처분 기간 등의 과밀수용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향후 과밀수용 국가배상 

소송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이러한 ‘거실환경 개선 공사’ 및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는 수용자들의 안전과 건강 등을 위한 것으

로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불가피하게 과밀수용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단기간 

동안 과밀수용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기간을 제외하면 원고는 2019. 4. 30.(1일), 2019. 11. 23.~24.

(2일), 2019. 12. 30.부터(9일), 2020. 1. 22.(1일), 합계 13일 동안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수용자인 원

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위법한 수용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위, 과밀수용기간(13일), 피고가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해 예산을 확보

하고 지역사회와 협의를 통해 교정시설을 신축하거나 신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11~14면 “별지1 수용내역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1 수용내역표”로 대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4나47838 손해배상(기) 판결문 참고

Ⅳ. 과밀수용 국가배상 대응을 위한 시사점 

 위 판례들을 통하여 법원에서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단기간 내에 과밀수용한 특별한 사정’으로 코로나-19 방역

기간, 징벌처분 기간, 대규모 ‘거실 환경 개선 공사’ 실시 기간이 인정되었음을 살펴보

+ 교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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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교정기관 방문

Ⅰ.들어가며

유럽연합(EU)의 교정 시스템은 회원국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전반적으로 인권 보호

와 재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통일된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벨기에는 유럽 내에

서도 선진적인 교정 정책을 시행하며, 수형자의 재활에 중점을 둔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

로 알려져 있다. 

2024년 6월 24일부터 6박 8일간 벨기에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벨기에 법무부(FPS Justice) 

산하의 자율서비스 단체인 Cellmade의 조직 및 운영 방식을 살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

를 가졌다.이번 방문을 통해서 벨기에 교정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 및 Cellmade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수형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벨기에 교정 시스템이 우리 교도작업 발전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지 모색하고자 한다.

Ⅱ.벨기에 교정행정 개요

 1. 벨기에 교정기관

벨기에 교정 기관 총국(DGEPI, Directoraat-generaal Penitentiaire Inrichtingen)은 벨기에

의 교정 시설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교도소의 운영, 교정 정책 수립 및 시행, 수용자의 관리 

및 처우 개선, 인프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벨기에 교정 기관 총국(DGEPI)은 혁신적인 교정 정책을 추구하며, 수형자의 권리와 의무

를 중시하고, 직원들의 역할과 전체 조직의 윤리를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교정본부와 유사

하게 독립 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방 법무부(FPS Justice) 산하에 있으며, 37개의 

교정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임  무

•�법에 따라 안전하고, 인간적이며 개별화된 형벌과 자유 박탈 조치를 보장하여 사회로의 최적  

복귀를 목표로 함

비  전

•�혁신적인 교정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며, 이는 수형자를 중심으로 하고 현장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우수 사례를 기반으로 함

•�구금 모델은 동적 안전과 정적 안전의 균형을 기반으로 하며, 수형자와 직원의 권리와 의무 및 

모든 직원의 청렴성을 주요 지침으로 삼음

조자연 

교정본부 직업훈련과 교위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벨기에 교정행정 개요

Ⅲ. 벨기에 교정기관 방문 개요

Ⅳ. 시사점 및 후기

교정 아카이브



115교정 아카이브

벨
기
에 

교
정
기
관 

방
문

+ 교정 백과

▶ 벨기에 연방 법무부(FPS Justice)의 공식 로고 사용

▶ 방패는 보호와 안전을 상징

▶ 저울은 공정성과 균형을 상징

▶ 법과 정의, 그리고 국민 보호에 대한 핵심 가치를 담고 있음

[벨기에 교정 심볼]

교도소 작업 관리국(RTP)은 교정 기관 총국(DGEPI)의 하위 기관으로, 수용자들에게 작업 

기회를 제공하고 교도소 내 다양한 작업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교정 기관 총국(DGEPI) 조직도>

벨기에의 교정시설 수용자 수는 24년 3월 기준 12,316명으로 공식 수용능력인 10,743명을 

크게 초과하여 약 114.6%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벨기에 교정시설 수용자 수>

이러한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벨기에 교정기관은 법무부와 건물 관리청이 공동

으로 추진하는 다년간의 계획을 통해 교도소 및 정신병원 센터의 개조, 확장, 신축을 포함

한 ‘인도적인 환경에서의 구금 및 수감’을 목표로 한 마스터플랜을 구축하였다. 이 마스터

플랜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기존 교도소의 과밀 문제를 완화하고 인도적인 수감 환

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정 시설 및 인프라의 발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적

절하게 조정된다.

2. 벨기에 셀메이드(Cellmade)

 

(1) 셀메이드(Cellmade)란? 

FPS 법무부 산하 교정 기관 총국(DGEPI)에 속하며, 교도소의 작업 및 운영을 담당하는 기

관으로 별도의 관리 체계를 가진 국가 서비스이다.

Cellmade는 1931년부터 벨기에 교도소 수용자의 고용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벨기에 

전역에 60개 이상의 교도소 작업장이 있고, 기업들은 다양한 제품생산을 Cellmade에 의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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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통합) 수용자에게 학습 및 기술 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 복귀를 촉진

▶ (재범률 감소) 유용한 기술을 제공하여 재통합 가능성을 높이고 재범의 위험을 줄임

▶ (사회적 책임) 수용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장려

▶ �(비즈니스 지원) 기업에게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동기를 부여받은 수용자들의 품질이 보장되는  

노동력을 제공

셀메이드(Cellmade) 목표와 사명

(2) Cellmade, 교도소 작업의 강력한 브랜드

Cellmade 로고

 “교도소는 좋은 일을 합니다.”

 “교도소는 제 역할을 잘합니다.”

최근 몇 년간 교도소 작업 관리국(RTP)은 보다 전문적이고 고객 지향적이며 상업적인 정

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수용자에게 교도소 내 작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도입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특히, 교도소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 경

영자들이 수용자들에게 작업을 맡기도록 설득하기 위해 ‘Cellmade’라는 라벨을 출시하여 

상업적인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또한, 교도소 작업 관리국(RTP)은 Cellmade를 통해 수용자 작업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홍보하며, 지역 내 교도소 작업장과의 연결, 박람회 참가 등 기업들과의 협력을 촉진하여 

교도소 작업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Cellmade는 문자 그대로 ‘교도소에서 수행된 작업’을 의미하지만, ‘동료 수용자’와 ‘귀하의 

비즈니스를 위한 파트너로서의 교도소’라는 의미를 내포한 브랜딩을 통해 수용자 작업 프

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3) 캠페인 ‘교도소는 잘 하고 있다’

교도소 작업 관리국(RTP)은 그들의 임무와 비전을 반영한 새로운 슬로건과 웹사이트를 개

발하여 2014년 11월 19일 전국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슬로건인 ‘교도소는 

잘 하고 있다’는 기업과 수용자 모두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Cellmade의 참여 기업 모집 홍보>

이 캠페인은 교도소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그들이 

교도소 임무가 적힌 작은 판을 들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진행되었다. 이 사진 캠페

인은 언론의 주목을 받아 거의 모든 신문과 시사 잡지에 실렸고, 방문객을 유치하는 동시

에 견적 요청이 쇄도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4) 셀메이드(Cellmade) 현황

1개의 본부와 6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브뤼셀에 위치하고, 플랑드르

(Flanders)와 왈로니아(Walonia)에 각각 3개의 지부에서 작업의 생산과 고객을 관리한다.

벨기에 전체 수용자의 40%가 근로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20%는 Cellmade의 계

약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교도작업을 통해 얻은 총 수입은 2023년 기준 

23,373,261.20유로(약 327억 원)에 달하며, 기업과의 계약으로 인한 수입은 7,417,812.15

유로(약 104억 원)이다.

 

셀메이드(Cellmade) 주요 구조

계약 사용 사기업
(Contract-use-private company)

자체 운영 작업장
(Own direction workshops/ateliers)

사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수용자들이 작업을 수행
교도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수용자들이 작업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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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made 조직 위치>

(5) 셀메이드(Cellmade) 주요 활동

벨기에 전역의 여러 교도소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작업 유형은 목공, 금

속 가공 및 조립, 제품 포장, 도서 제본, 자전거 유지 보수, 인쇄, 문서 디지털화, 치즈 제조, 

커피 로스팅 등 매우 다양하다. 거의 100개에 달하는 프로젝트가 노동청 관리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Cellmade의 수익금은 수용자들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

기 위해 교육과 기술 습득, 정신 건강, 스포츠, 문화 활동 등에 사용된다.

<Cellmade의 주요 서비스>

주요 프로젝트 사례

루뱅 중앙 교도소
(Leuven Central Prison)

로이 제앙 하이노 교도소
(Leuze-en-Hainaut Prison)

(프로젝트) 텃밭 가꾸기, 요리 워크숍, 약물 재방 방지 프로그램
(성과) �폐쇄된 콘크리트 구역을 정원으로 변환하여 수용자들이 

자연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함
(추가 계획) 양봉 및 꿀 생산 프로젝트

(프로젝트) 스포츠 토너먼트, 정원 가꾸기, 탁구대 설치
(성과) 수용자들에게 역동적이고 활기찬 생활 환경 제공

Cellmade 프로그램은 수용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유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재활과 사회 복

귀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적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기

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Ⅲ. 벨기에 교정기관 방문 개요

1. 루뱅 중앙 교도소(Prison Leuven-Central)

 위치 : Geldenaaksevest 64, 3000 Leuven

 방문일자 : 2024. 6. 26.(수)

<Prison Leuven-Central 입구 및 관계자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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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뱅 중앙 교도소의 Cellmade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재활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며, 목공소 

등 다양한 작업장이 마련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제본(Bookbinding) 작업장이 특화

되어 있다. 

제본 프로젝트는 수용자들에게 유의미한 작업 기회를 제공하여 가치 있는 기술을 습득하

고 사회 복귀를 준비하도록 돕는 Cellmade의 핵심적인 계획의 일환이다.

<제본(Bookbinding) 작업장>

전문 직원들의 지도를 받아 수용자들이 완성한 제품은 교도소 내에서 사용되거나 판매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은 수용자 복지 프로젝트 자금 조달이나 피해자 보상에 사용된다. 이 

활동은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치료적 출구로도 작용하여 수용자들에게 성취감과 목적의식

을 제공하며, 재범률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본 프로젝트는 재활과 인도적 처우에 중점을 둔 벨기에 교도소 시스템의 현대화 노력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진보적인 교도소 개혁의 모델로 자리 잡아 찬사를 받고 있다.

19세기 중반에 지어져 1860년 10월 1일에 개청한 

이래로 장기 체류에 적합한독점적 폐쇄 체제1)를 갖

춘 벨기에의 몇 안 되는 기관 중 하나이다. 당시 교

도소 시스템의 감찰관이었던 Edouard Ducpetiaux

의 계획에 따라 건설되었으며, 단순한 교정 시설을 

넘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건축물은 1996년  

7월 9일에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문화유산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고전적인 감옥으로 2개의 

큰 날개와 4개의 작은 날개가 있는 별 모양으로 4명의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4인실 1개

를 제외하고 모든 셀은 단일 셀(1인실)이며, 날개 사이에는 2개의 보행 코트와 대형 스포

츠 코트가 있고 각 동마다 여러 개의 작업장, 극장실, 피트니스 및 유산소실, 다양한 강의

실 그리고 여러 레크리에이션실이 갖춰져 있다. 현재 이 교도소에는 총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 398명이 수용되어 있다.

 

<교도소 운영 현황 청취 및 시찰 모습>

1) �독점적 폐쇄 체제란? 교도소 내의 특정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들과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용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보안 등급이 요구되거나, 특별히 위험한 수용자들을 다룰 때 사용되는 체제임

전경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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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및 텃밭 가꾸는 모습>

2. 덴더몬드 교도소(Dendermonde Prison)

 위치 : Tanneweg 1, 9200 Dendermonde

 방문일자 : 2024. 6. 27.(목)

<Dendermonde Prison 입구 및 관계자 기념 촬영>

2023년 3월에 개청한 신축 교도소로 444명의 남성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구금 및 처벌 

기관이며, 벨기에 법무부는 덴더몬드 교도소를 통해 수용자들의 재통합 준비를 중심으로 

보다 인도적이고 안전한 교정 시설을 목표로 한다.

교도소 과밀화를 방지하고 생활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행 계획인 “인도적 조건

에서의 구금 및 수용”이라는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Poort van Dendermonde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이 교도소가 건설되었으며, 향후 25년 동안 교도소 관리(폐기물 처리, 세탁소 운

<목공, 세탁, 봉제 등의 작업장 참관 모습>

2018년 루뱅 중앙 교도소에서 실시한 녹색화 프로젝트는 수용자들의 협의하에 비영리 단

체 Terra Therapeutica와 PXL Hasselt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학생들과 협력하여 

교도소 내 정원을 조성하는 독특한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태 정원 부문에

서 유럽 상을 수상하였다.

10명의 수용자들이 4개월 동안 정원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며 나무, 꽃, 잔디밭, 산책로 등

을 가꾸어 콘크리트 안뜰을 치유의 정원으로 조성하여 수용자들이 자연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였고, 이 프로젝트는 Leuven2030 기후 계획 일환으로 수용자의 복지와 환경적 혜

택을 동시에 추구하여 다른 교도소에서도 벤치마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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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여 수용자와의 개인적 접촉에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수용자들이 성

공적으로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구금 문화를 형성한다.

또한, 예술 통합 계획의 일환으로 Royal Academy of Fine Arts의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유명한 거리 예술가들이 교도소를 위한 조각품, 벽화 등 예술 작품을 제작하여 교도소 환

경을 개선하고, 예술적 요소를 더함으로써 수용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벽화 등 예술적 요소를 더한 교도소 내부 모습>

덴더몬드 교도소의 Cellmade 프로그램은 교도소 내 자체 작업장을 갖추고 있어 수용자들

이 가구 제작, 자전거 수리 및 유지 보수 등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교도소 운영 현황 청취 및 시찰 모습>

영, 청소 등)를 담당하게 된다. 이 컨소시엄은 25년간 연방 정부에 건물을 제공하며, 정부

는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약이 종료되면 교도소는 연방 주 정부에 

인계될 예정이다. 교도소의 구조는 네 개의 별도 건물 구역과 거실 날개로 구성되어 있으

며, 중앙 감독 코어를 중심으로 배열되어 투명성과 보안을 강화했다.

<Dendermonde Prison 전경 및 내부 중앙 감독 코어 모습>

교도소 내에 설치된 교도소 법정(Prison Court)은 판사가 교도소에 직접 방문하여 수용자

들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제도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이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교도소 밖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판사가 주 1회 교도소를 방문하여 법적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시간과 비

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교도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대우나 인권 침해 문

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수용자들이 법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 제도는 추가 혐의, 가석방 심사, 재심 청구 등 수용자들이 겪

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수용자의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교도소 법정(Prison Court) 모습>

교도소 내 거실 창문에는 창살이 없지만, 건물에는 680개 이상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광범위한 감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이 카메라 감시 시스템은 교도관의 감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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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및 광고물 제작하는 모습>

<자전거 수리 모습>

작업장은 현대적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상하차를 통해 물품의 이동이 원활하

게 이루어진다. 외부에서 교도소로 들어오는 물품은 지정된 입고 구역으로 운반되며, 구역

별로 작업을 분담하여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덴더몬드 교도소는 지역의 다양한 기업들을 한자리에 모아 교도소 노동의 가능성과 

Cellmade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는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자들과 협력하여, 수용자들의 사회 재통합에 기여하도록 장려하고자 한다.

<종교실> <도서관>

<의료과> <요리 직업훈련실>

<수용자 구매품 창고> <취사장>

<목공 작업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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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이 제앙 하이노 교도소(Leuze-en-Hainaut Prison)

 위치 : Avenue de l’Europe 1A, 7900 Leuze-en-Hainaut

 방문일자 : 2024. 6. 28.(금)

<Leuze-en-Hainaut Prison 입구 및 관계자 기념 촬영>

2014년 5월에 공식적으로 개청된 이 교도소는 ‘인도적인 환경에서의 구금 및 수감’ 마스터

플랜의 일환으로 설계된 현대적인 시설로, 354명의 남성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다. 이 교

도소는 인간적인 조건에서의 구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DBFM(Design, 

Build, Finance, Maintain) 계약을 기반으로 한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프로젝트의 일환

으로 건설 및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벨기에 연방 정부와 민간 컨소시엄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민간 

컨소시엄이 프로젝트 계획, 건설, 자금 조달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한다. 연방 정부는 25년 

동안 사용료를 지불한 후,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민간 파트너는 건물 유지 보수, 폐

기물 관리, 식당 운영, 세탁소 운영, 녹지 공간 유지 보수 및 청소 등을 책임진다.

•Design (설계) 민간 파트너가 교도소의 설계를 담당

•Build (건설) 교도소의 실제 건설 작업을 민간 파트너가 수행

•Finance (자금 조달) 민간 파트너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Maintain (유지보수) 교도소의 유지 보수 작업을 일정 기간 동안 민간 파트너가 책임

DBFM이란?

이 교도소의 특징 중 하나는 ‘Prison Cloud’ 시스템이 각 거실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으로, 

이를 통해 수용자들은 전화, TV 사용 및 매점 주문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수용자는 하루 총 7.5시간 동안 안뜰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으며, 주 5일, 하

루 1시간 30분씩 피트니스, 커뮤니티 룸, 스포츠 홀을 이용할 수 있다.

<작업장 입·출고 물류 시스템>

<기업 모집 홍보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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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운영 현황 청취 모습>

<교도소 내 시찰 모습>

<작업장 참관 모습>

<Cellmade 프리젠테이션 및 기념선물 증정식>

Prison Cloud 시스템은 Leuze-en-Hainaut 교도소의 수용자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설치된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수용자들이 최신 기술에 뒤처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 설계

○ 기능 및 서비스

- �(통신 관리) 수용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전화 시간을 예약하고, 통화 기록을 확인하며 통화 요금

을 지불함 

- �(텔레비전) 수용자들은 각자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은 다양한 채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수용자들이 개인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여가 시간을 

보다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음

- �(매점 주문) 수용자들은 매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주문할 수 있으며, 주문 내역을 관리하고 결제를 

처리하며, 수용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매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

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킴

- �(내부 서비스 연락) 수용자들이 의료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등과의 연락을 통해 필요

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용자들의 복지와 재사회화 과정을 지원함

- �(교육 및 재사회화 지원) 수용자들에게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그들이 재사회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온라인 강의, 자격증 과정, 직업 훈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들

은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음

○ 장점

- �(디지털 격차 해소) 수용자들이 최신 기술을 접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도와 디지털 격차

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수용자들은 출소 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음

- �(운영 효율성 증대) 매점 주문, 전화 관리, 텔레비전 시청 등의 기능을 자동화하여 교도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용자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켜 교도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 �(투명성 및 관리 강화) 수용자들의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교도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 

- �(재사회화 지원) 수용자들이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재사

회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수용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음

<거실 내 Prison cloud 설치 모습>

Prison Cloud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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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스테르담 징치장(Amsterdam Zuchthaus)

 위치 : Kalverstraat 92

 방문일자 : 2024. 6. 30.(일)

<Het Spinhuis 방문 모습>

벨기에 교정기관 방문을 마친 후, 현대적 의미의 교정시설의 시초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징치장(Amsterdam Zuchthaus)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다.

암스테르담 징치장은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네덜란드가 경제적 번영을 누리던 시기에 

처음 설립되었다.

당시에는 범죄와 처벌에 대한 개념이 현대와 많이 달랐으며, 범죄자들을 단순히 격리시키

는 것보다 교화와 노동을 통해 재사회화를 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주로 강도, 절도,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수용했으며, 수용자들은 독방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

라 공동 작업장에서 함께 일을 해야 했다. 그들은 주로 섬유산업 관련 작업이나 농업 노동

을 통해 재활을 시도하였으며, 일부 교도소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용자들이 

글을 배우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암스테르담 징치장은 네덜란드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끼쳤는데 먼저, 수용자들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에서 벗어나 교화와 재사회화를 시도함으로써 범죄율 감소에 기여하였고, 출

소 후 사회에 다시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로이 제앙 하이노 교도소의 Cellmade 프로그램은 다양한 직업 활동, 교육 및 개인 발전 기

회를 제공하여 수용자들이 기본 생활 외에도 요리, 원예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영 기본 교육, 언어 수업, 운전면허(이론) 등의 교육

과 신체 활동 기회도 제공된다.

수용자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동차 매트 포장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며, Cellmade

는 기업 발굴과 외부 고객과의 접촉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수용자들에게 적절한 업무를 배

정한다. 약 80명의 수용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 기회를 얻으며, 주방, 세탁소, 청

소 서비스 등 다양한 내부 작업도 수행한다. 이러한 작업은 수용자들이 구금 기간 동안 시

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복귀 후 직업을 찾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독서 모임, 명상 등 다양한 여가 활동과 함께 수용자들이 스포츠 코치로 훈련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교도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스포츠 토너먼트

를 조직하여 수용자들이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팀워크와 경쟁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세탁실, 자동차 매트 및 식품 포장, 봉제 등 다양한 작업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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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교정행정도 벨기에의 Cellmade, 교도제품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

든 공정을 관리하고 있는 미국의 연방교도소 산업공사(UNICOR), 싱가포르의 교도작업공

사(SCORE), 재단법인 교정협회 내에 설치되어 교도작업의 원자재 조달과 생산품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형무작업 협력사업부와 같이 교도작업의 운영에 전문성을 강화하

고, 경쟁력을 확보하며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역사와 운영 방식은 다른 나라의 교정 시스템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방문한 Het Spinhuis는 1597년에 설립된 여성 교도소로 여성 수용자들에게 방직과 

같은 노동을 통해 교화를 시도한 곳이다. 이러한 접근은 현대 교정시설에서 재활 프로그램

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다.

Ⅳ. 시사점 및 후기

벨기에 교정시설 방문을 통해 교도소 내 작업 및 훈련의 동향과 제도를 살펴볼 수 있었으

며, 우리나라 교도작업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벨기에 교도소는 작업과 운영을 담당하는 Cellmade라는 별도의 관리 체계를 두어 보다 폭

넓게 운영되고 있었다.

Cellmade는 기업체 모집부터 선정, 계약 및 관리까지 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효율적인 운

영이 가능하며, 고객 지향적인 상업 정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수용자에게 교도소 내 일자

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각 사업체에서 파견된 담당자가 작업장에 상주하며 작업 지도와 

품질 검수를 수행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도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교도작업 제품을 개별적으로 브랜드화하는 대신 교도작업 자체를 브랜드(Cell 

made)로 만들어 홍보한 점은 매우 인상 깊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직영작업과 위탁작업을 

통합적으로 브랜딩하여 상업적인 이미지를 창출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우리 교도작업 

제품은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판매하는 반면, Cellmade는 정부 및 외부 기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차이가 있으며, 개인에게는 직접 판매하지 않는 방식이 차별화

되어 있었다.

벨기에의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은 Cellmade를 통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며, 외부 민간 단

체와의 상호 협력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Cellmade는 교도작업과 직업

훈련뿐만 아니라 사회복귀 프로그램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수용자가 참여하는 지역사

회 공헌 프로그램, 비영리 단체 및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교도소 녹색화 프로젝트 등

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충분히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벨기에 교도작업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인 청원작업 형태로 운영되며, 수용자의 특성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을 선정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교도작업은 징역

형 집행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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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     N  /   E   /   W  /   S

’24년 8·9월 우수 수사관 및 정보관 증서 수여식 개최

교정본부     N  /   E   /   W  /   S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캄보디아 교정국장, 교정본부 방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창립 41주년 기념 <교정동우회 전국 지회장 간담회>

일시·장소	 10. 16.(수) 16:30, 법무부 대회의실

참  석  자 	 - (교정본부) 본부장, 교정·보안정책단장, 교정기획과장 등 7명

   	 - (캄보디아) 교정국장 등 8명

주요 내용	� 본부장 접견, 홍보영상 시청, 기념품 전달 등 

일시·장소	 10. 21.(월) 11:20, 본부장실

대 상 자	  - 우수 수사관 : 안양(교) 교사 박건규, 서울남부(구) 교위 박근형

   	  - 우수 정보관 : 서울(구) 교위 김현성, 부산(교) 교위 김준수

	  ※ 격려금 및 증서 수여

일시·장소	 10. 28.(월) 14:00,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참  석  자 	� 장관, 본부장, 대변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수상자 등 600여 명

주요 내용	� 대통령 축하 영상 메시지, 장관 기념사, 정부포상 수여, 교정홍보영상 상영,  

특별공연, 부대행사 등

일시·장소	 11. 4.(월) 12:00,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참  석  자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및 지회장, 회원 

    	 - 교정공제회 이사장, 서울지방교정청장, 교정정책단장, 본부 과장 등

+ 교정본부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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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보라미봉사단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10월 21일 제79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수형

자 봉사단을 구성, 지역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실시

하였다. 박경선 소장은 “수용자들이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구치소 / 교위 이동훈

인천하늘고등학교 학생 참관 
인천구치소는 10월 18일 인천하늘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26명

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교

정 행정에 대해 알아보고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을 돌아보았

으며 보호장비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도 조영진

김도형 교감, 구로구민상 생활체육부문 수상
서울남부구치소 사회복귀과 김도형 교감은 9월 27일 제34회 구

로구민상 시상식에서 생활체육부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

은 2024년 구로 G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김도형 

교감은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서울지방교정청 ]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박소영 

‘제2회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서울지방교정청은 10월 22일 대회의실에서 ‘제2회 교정시설 설

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하여 6팀 17명에

게 서울지방교정청장의 상장을 수여하였다. 최제영 서울지방교

정청장은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칭찬하며, 앞으로 건

축가로서 성장하여 꿈을 실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며 축하 

메시지를 전하였다. 

서울구치소 / 교위 임완섭

SBS PD·방송작가 서울구치소 참관
서울구치소는 SBS 소속 PD·방송작가 7명을 대상으로 참관행

사를 하였다. 본 행사는 교정공무원 이미지 제고 및 교정행정 홍

보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기관소개, 수용거실 및 의료과 등 

주요시설을 참관했으며, 수용거실 내 수용자 식단과 교정장비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양교도소 / 교도 현민준  

동안양세무서 대상 참관 실시
안양교도소는 10월 11일 동안양세무서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참

관을 실시했다. 이번 참관에서는 일반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

지 못했던 보호장비 체험을 하는 등 색다른 시간을 가졌다.  

수원구치소 / 교사 안태진

소망갤러리 전시회 개최
수원구치소는 10월 14일부터 약 6개월간 구치소 민원봉사실에 

마련된 문화공간인 소망갤러리에서 「의당 김원태 작가」의 개인 

전시회를 개최한다. 김현우 소장은 “구치소가 단절된 장소가 아

니라 변화와 회복을 위한 가능성의 공간임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정기관     N  /   E   /   W  /   S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홍민우

법무보호복지공단 신규 임용 직원 참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0월 22일 법무보호복지공단 신규 임용

직원 및 관계자 34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실시하였다. 본 행

사는 교정행정에 대한 관심과 교정시설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한창우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및 참관 
의정부교도소는 10월 14일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

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전수식에는 여러 현직 교정위원들이 함

께 참여하여 신규 위촉을 축하하고 이들을 격려하였다. 위촉장 

전수식 후에는 수용동, 작업장 등 교정시설 참관과 교정위원 교

육을 진행했다. 

여주교도소 / 교사 남형인

직원 가족 참관 행사
여주교도소는 10월 25일 제79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하여 직원 

가족 참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40여 명의 가족

들은 수용동과 작업장 등을 참관하고 교정장비를 직접 체험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김재현

법무부 국민기자단 및 CJ오펜 작가 참관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10월 22일 법무부 국민기자단과 오펜 작가

를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직업훈련 과정과 수용동 등 

시설을 둘러본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교정행정과 시설을 이

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교도소 / 교도 박상혁

사단법인 춘천연극제와 업무협약 체결
춘천교도소는 10월 22일 사단법인 춘천연극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수용자

들에게 문화예술공연 등의 교화 활동을 제공하여 심성을 순화

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교정기관     N  /   E   /   W  /   S

원주교도소 / 교위 천병훈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시찰
원주교도소는 10월 21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등 17명의 

시찰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원주교도소 홍보영상을 시

청하고, 수용시설 점검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유관기관 협

조체계를 구축하였다. 

강릉교도소 / 교위 채동용

충주구치소 교정 위원 참관 행사 개최
강릉교도소는 10월 22일 제79주년 교정의 날을 맞이하여 충주

구치소 교정 위원을 초청하여 교정시설을 참관하고 교정 현장

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충주구치소 교정협

의회 이종갑 회장은 강릉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해 충주 사과 16 

Box(576개)를 기증하였다.

영월교도소 / 교사 김준일

영월 진로박람회(영월드 X 잡월드) 참여
영월교도소는 10월 21일 영월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개최된 영

월 진로박람회(영월드 X 잡월드)에 참여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영월교도소는 진로상담, 교정장비 체험, 제복체험 등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성명제

학생 대상 교정시설 참관 행사 실시
강원북부교도소는 10월 16일 속초시 설온중학교 학생들의 교

정시설 참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생들은 교도관에 대한 

직무설명을 듣고, 교정장비 체험 행사를 마친 뒤 보안 청사로 이

동하여 엄정한 수용질서 아래 운영되는 교정현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평택지소 / 교도 박세영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평택지소는 10월 4일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행사를 개최

하였다. 평택지소 신규교정위원 대상자는 2명이며 위촉장 전달

과 함께 기념 촬영을 진행하였다. 김성열 소장은 이들에게 교정

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소망교도소 / 주임교도관 박성호 

美 에미상 수상작 ‘프리 철수 리’ 상영회
소망교도소는 10월 22일 美 에미상을 수상한 다큐영화 ‘프리 철

수 리’ 상영회를 열었다. 미국 내 소수 인권운동의 상징이 된 한

국계 이민자 이철수 씨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에미상 이

후 첫 상영회를 열어 수형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과 용

기의 메시지를 전했다.

+ 교정기관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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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태도 

제53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만남의 광장에서 

『제53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총 143점이 출품

되었으며, 타 지방교정청 수용자 교류작품 60점을 추가 전시해 

전시회의 깊이를 더했다.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지역주민 초청 참관 행사 실시
대구교도소는 10월 23일 자매결연 마을인 감문2리 지역주민 21

명을 초청하여 교정홍보 동영상 시청, 주민 의견 청취 간담회, 구

내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주민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교도소에 

대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상호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제2회 부산구치소장배 친선 검도대회 개최
부산구치소는 10월 5일 제79주년 교정의 날을 맞이하여 제2회 

부산구치소장배 친선 검도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부산구치소팀이 우승, 센텀조은검도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문현배

불교 집회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0월 16일 사회복귀과 대강당에서 불교 

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현담 스님은 “수용자들이 종교 집

회를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 남은 수용생활을 아무 

탈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창원교도소 / 교위 김난희

경남대 간호학과 학생 참관 실시
창원교도소는 10월 22일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이은주 교수 및 

학생 8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교정홍보 

동영상 시청 및 질의응답, 수용동 등 참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의료과 간호직 공무원의 수용자 진료업무를 직접 살펴보

고 체험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부산교도소 / 교위 고병우

직원 건강검진 실시 
부산교도소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

장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일반 건강검진과 특수검진까지 한 번

에 실시하여 직원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였다. 

포항교도소 / 교사 예병웅

음주운전 제로화 결의대회 실시
포항교도소는 10월 7일 전 직원 「음주운전 제로화 결의대회」

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직원 대표가 음주운전 제로화 실

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음주운전 근절 교육 및 전 직원 음주운

전 근절 서약서 작성 순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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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교위 정연근

직원 사격훈련 실시 
진주교도소는 10월 23일 사천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직원 사격

훈련을 실시하였다. 직원 사격훈련은 사격술 능력을 배양하고 

유사시 교정시설 방호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대구구치소 / 교사 곽재원

신규 교정위원 위촉 및 참관
대구구치소는 10월 17일 교정위원 위촉식 및 참관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교정행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진

행되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양혁모

사격훈련 실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10월 17일 경북북부교정시설 사격장에

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직

원의 총기조작 및 실제 사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사시 교정시

설 경계 및 통합방호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시행

되었다. 

안동교도소 / 교도 이성규

교정협의회 자매결연 협약식 및 참관 
안동교도소는 10월 10일 거창구치소와 안동교 교정협의회 자

매결연 협약식 및 참관을 시행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상호간

의 편의 제공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였으며, 참관으로 각 기관의 

현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위 박승수

가족 참관의 날 행사 개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10월 24일 가족 참관의 날을 가졌다. 이 

날 행사에서 가족들은 수용동 등 참관을 통해 수용관리가 어떻

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송상헌

짜장면 DAY 따뜻한 희망의 한 그릇
김천소년교도소는 10월 15일 교정협의회와 구미 상모교회의 

후원으로 「희망의 한그릇, 짜장면 DAY」 행사를 열어 수용자에

게 짜장면 한 그릇에 담긴 행복과 희망을 전했다. 이일환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열린 교정행정을 펼쳐 나

가겠다.”고 전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채원기

오인 석방 방지 자체 교육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오인 석방 방

지를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석방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용자 석방 시 미납 벌금(노역) 유무 확인 및 추가사건 확인 

방법을 교육했다. 

울산구치소 / 교사 우동우

교정의 날 기념 수용자 특식 기증받아
울산구치소는 10월 22일 교정의 날을 맞이해 수용자들에게 격

려와 위로의 의미를 담은 특식(생닭 700인분)을 ㈜화신건설로

부터 기증받았다. 김홍대 소장은 “㈜화신건설 정연태 대표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고,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정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경주교도소 / 교위 김선영

수용자 짜장면 제공 행사 개최
경주교도소는 10월 21일 대구시 달구벌 중식 봉사단(지부장 최

재돈)의 지원으로 전 수용자들에게 건강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

도록 『사랑을 듬뿍 담은 맛있는 짜장면』을 제공하는 행사를 개

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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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구치소 / 교위 이성민

통영국제음악재단 기획공연 관람
통영구치소는 10월 11일 제79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해 통영국

제음악재단에서 개최하는 ‘윤홍천의 슈베르트 후기 소나타Ⅰ,

Ⅱ, Ⅲ’의 기획공연에 초대받아 통영구치소 직원 및 대체복무요

원들과 함께 공연관람을 하였다. 

밀양구치소 / 교위 김영근

교정협의회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개최
밀양구치소는 10월 17일 신규 교정위원 4명을 위촉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새로운 교정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3년 

동안 밀양구치소 수용자의 교육, 교화, 종교 분야에서 교화 활동

을 펼칠 예정이다.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

보라미 봉사활동 실시
상주교도소는 10월 21일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시설인 희망재

활원을 찾아가 수형자 5명과 함께하는 보라미 봉사활동을 실시

하였다. 청소 및 주변 정리 등과 같은 작은 봉사활동 경험을 통

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다.

거창구치소 / 교도 전종일

직원 건강검진 실시
거창구치소는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직원 건강검진’

을 실시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야간근무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진행하였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박헌도 

교정 홍보 행사 진행 
대전지방교정청은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제복근무

자 Thank You페스타』에 참여해 교정에 대한 홍보 행사를 진행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중·고교 학생들에게 교정행정을 소개

하고 교도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대전교도소 / 교위 송인혁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참관 행사 
대전교도소는 10월 16일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및 학생 등 34명을 대상으로 소내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학생

들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었던 교정시설을 직접 확

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청주교도소 / 교사 신동우 

제53회 교정작품전시회, 한국공예관에서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이 주최하고, 청주교도소가 주관한 제53회 교정

작품 전시회가 10월 25일 한국공예관 3층 2전시실에서 개최되

었다. 전시회에서는 수용자들이 직접 만든 공예, 문예 작품 입상

작 143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그들의 가능성과 사회복귀에 대

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천안교도소 / 교도 김지현 

신규 위촉 교정위원 참관 실시 
천안교도소는 10월 21일 신규 위촉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천안

교도소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번 참관을 통해 교정시설 내 수용 

생활과 교정행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교정위원 교육 및 교화 

활동에 바탕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이지은 

한마음 문화공연 & 장기자랑  
청주여자교도소는 10월 18일 한마음 문화공연과 더불어 수용

자 장기자랑 행사를 진행했다. 유진박의 공연 재능기부를 시작

으로 수형자들이 준비한 장기자랑 시간이 이어졌다. 이번 공연

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중지되었던 문화공연을 재개

하여,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도모하는 기회가 되었다.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공주교도소는 10월 15일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에 동참했다. 공주지청 김민구 지청장을 시작으로 공주공산성

로터리클럽회장, 공주소방서장, 제3585부대 3대대장 등이 릴레

이를 이어갔다. 공주교도소는 지역사회의 이슈에 대해 적극 공

감하고 참여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충주구치소는 10월 8일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6명에 대한 위촉

장 전수식을 가진 후, 수용동 등 시설에 대한 참관을 진행했다. 

이 날 행사를 통해 신규 교정위원들은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홍성교도소 / 교도 이병훈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및 구내 참관 실시 
홍성교도소는 10월 7일 신규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장 전수

식과 구내 참관을 실시하였다. 또한 위촉장 전수식을 마치고 소내 

시설을 참관하여 신규 교정위원들의 교정행정의 이해를 도왔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사 구자호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10월 24일 천안서북소방서와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실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서산지소 / 교위 박효진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서산지소는 10월 11일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손안수 위원과 

이지현 위원의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 

송재열 소장은 “교정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린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논산지소 / 교도 전웅배 

외부강사 초빙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논산지소는 10월 15일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

시했다. 이날 교육으로 논산지소 직원들은 평소에 소홀히 할 수

도 있었던 반부패 관련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숙지하고 실생활

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학습했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장우영 

정부광주청사 합동소방훈련 실시
광주지방교정청은 10월 17일 정부광주청사 합동소방훈련을 실

시하였다. 건국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가상 화재 발생에 따른 

초기 진압 및 대피, 부상자 후송 등 임무를 수행하고, 심폐소생

술 교육을 받았다. 

교정기관     N  /   E   /   W  /   S 교정기관     N  /   E   /   W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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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기관     N  /   E   /   W  /   S

춘천교도소 운전주사보 이상규

이상규 운전주사보는 2009년 춘천교도소에 임용되어 15년의 재직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철

저히 준수하여 공무차량을 무사고 운행하였으며 사전 차량 점검 등 관리를 성실하게 해오고 

있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훈련 및 소방훈련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수용자 호송이 안전하

게 이루어지도록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경주교도소 교위 채기현

채기현 교위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의식을 잃은 수용자를 발견하여 즉시 TRS로 보안본부

로 상황을 전파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출동한 지원 근무자에게 인수인계했다. 주간 

근무 시간에 수용자의 동정을 세밀히 관찰하는 등 기본에 충실한 자세로 한 생명을 살려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천안교도소 교위 고일성 

고일성 교위는 제10회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야구대회 주관기관인 천안교도소 야구

동호회 회장으로써 야구대회 개최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천안야

구장과 심판을 섭외하고 필요물품을 구입하는 등 경기장 사전 점검을 착실히 하여 법무부장

관기 전국 교정기관 야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했다. 

군산교도소 교사 이영주 

이영주 교사는 보안행정 물품 담당자로써 관계 규정에 따라 각종 물품을 효율적으로 지급 

하고 관리하는 등 맡은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교정행정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적극적

인 업무태도와 명랑한 성품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수용동 근무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먼저 나서는 모범적인 모습이 인정되었다.

모범 공무원광주교도소 / 교도 김거현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 행사 진행
광주교도소는 10월 15일 곽상민 교정협의회장 등 임원진이 참

석한 가운데 신규 교정위원에 대해 법무부장관 위촉장 전수 및 

시설 참관행사를 실시했다. 신규 교정위원들은 교정행정의 특

수성에 대해 교육을 받았으며, 수용동 등 시설 참관을 통해 현장

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보라미 봉사활동 실시
전주교도소는 10월 18일 전주 신성양로원을 방문하여 전지작

업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였다. 수용자와 직원으로 구성된 보라

미 봉사단은 봉사활동을 통해 수형자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성

공적인 사회적응을 돕고 있다.

순천교도소 / 교위 신광식 

지역학생 교정장학금 전달
순천교도소는 10월 28일 제79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인근 순천 

동산초등학교와 새빛중학교 학생 6명에게 각 30만 원씩 18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디딤돌 교정장

학금은 매년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전달하고 있다. 

목포교도소 / 교사 류정관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 
목포교도소는 10월 16일 교화분과 신규 교정위원 5명에 대한 

법무부장관 위촉장 전수식을 가진 후,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참

관을 진행했다. 신규 교정위원들은 교정행정의 특수성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수용동·직업훈련장 등 시설 참관을 통해 교정

행정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군산교도소 / 교사 윤나리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영통지구위원, 군산교도소 참관 
군산교도소는 10월 22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영통지구위원 

20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번 참관을 통해서 영통지

구위원들은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범죄예방과 홍보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제주교도소 / 교도 부혁진 

대테러 유관기관 합동 훈련실시
제주교도소는 10월 16일 유관기관 합동 훈련으로 드론대응 및 

화재진압, 대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은 불법드

론의 침투로 인한 화재발생 대응과 조종자 수색 및 검거과정으

로 진행되었다. 

장흥교도소 / 교위 윤창열 

교정 시설 참관 실시
장흥교도소는 10월 21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 및 직원들

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참관은 교정현장 체

험을 통해 선진 교정처우 프로그램 등 변화하는 교정행정을 이

해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

되었다.

해남교도소 / 교도 김수민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및 교정현장 참관 행사
해남교도소는 10월 15일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을 진행하고,  

교정현장을 직접 참관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참관행사에서 

신규 교정위원들은 수용자들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을 직접 둘

러보며 교정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정읍교도소 / 교도 박준현 

교정위원 참관 행사 진행 
정읍교도소는 10월 15일 신규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 및 위촉식을 가졌다. 참관에 참여한 교정위원은 “수용자의 

올바른 사회복귀를 위해 디딤돌 역할을 하는 교도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정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

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대한 집중해야 찾을 수 있는 숨은 그림 찾기! 

익숙한 시선으로 그림을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물건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두뇌 발달과 함께 창의력을 키우기에 좋은 숨은 그림 찾기에 도전해 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아래 그림을 찾아보세요!

전구도자기

족자 실험관

깃털

하프

집

부채

팔레트

연필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correct2023@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퀴즈 당첨자 선물   커피 기프티콘 5천 원권 발송

독자마당


